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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가치

- 이배용(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가치

- 이배용(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1972)

유네스코(UNESCO)는 교육, 과학, 문화를 다루는 유엔 산하 기구

이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유산이 오랜 시간의 흐름과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 등으로 훼손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인류의

문화 및 자연 유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는 유산에 대해 세계가 공동으로 함께 평

가하고 확인하여 이를 함께 보호하고자 “세계유산협약”을 1972

년에 채택하였으며 협약의 이행을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를 구성

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배 용

이화여자대학교 13대 총장

국가브랜드위원회 2대 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16대 원장

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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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한국)
-세계유산(유형)-

현황

세계유산 (유형)

1 해인사장경판전 (1995) 9 조선왕릉 (2009)

2 종묘 (1995) 10 하회와양동마을 (2010)

3 석굴암, 불국사 (1995) 11 남한산성 (2014)

4 창덕궁 (1997) 12 백제역사유적지구 (2015)

5 수원화성 (1997) 13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2018)

6 고창/화순/강화고인돌유적(2000) 14 한국의서원 (2019)

7 경주역사지구 (2000) 15 한국의갯벌 (2021)

8 제주화산섬과용암동굴 (2007)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의미

 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자긍심이 올라간다. 

 재난을 당해도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구를 통해 복구 작업에

기술력,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관광자원이 확대되어 방문객이 전폭적으로 증가하고 여러 인

프라가 구축되어 경제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 보존에 대한 인식이 철저히 입력되어 미래를 향한 유산보존

에 안정적 장치와 제도가 마련된다. 

 무엇보다도 전 세계 인류가 공유하는 세계유산이 됨으로써

이제 한국을 넘어 인류 문명사에 편입됨으로써 역사 대대로

문화교류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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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한국)
-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

1 훈민정음 (1997) 9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2011)

2 조선왕조실록 (1997) 10 난중일기 (2013)

3 불조직지심체요절하권 (2001) 11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3)

4 승정원일기 (2001) 12 한국의 유교책판 (2015)

5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7) 13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5)

6 조선왕조 의궤(2007) 14 조선왕조 어보, 어책 (2017)

7 동의보감 (2009) 15 국채보상운동 (2017)

8 일성록 (2011) 16 조선통신사 (2017 한일공동)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한국)
-인류무형문화유산-

현황

인류무형문화유산

1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2001) 12 줄타기(2011)

2 판소리 (2003) 13 택견(2011)

3 강릉단오제 (2005) 14 한산모시짜기(2011)

4 처용무 (2009) 15 아리랑(2012)

5 강강술래 (2009) 16 김장문화(2013)

6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2009) 17 농악(2014)

7 남사당놀이 (2009) 18 줄다리기 (2015)

8 영산재 (2009) 19 제주해녀 (2016)

9 대목장 (2010) 20 씨름(2018.11월/남북공동)

10 매사냥(2010)/ 21 연등회(2020)

11 가곡(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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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개최, 아제르바이잔 바쿠(2019. 7. 6)-

한국의 서원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9개 서원-

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 위원회 위원장 이배용(2010~2012)

2011년 4월 세계유산에 서원 등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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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한국의 서원은 유네스코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

할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Ⅲ에 해당되는 유산으로

인정받았다. 바로 기준(ⅲ)에 해당되는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

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

로 완전성과 진정성을 갖춘 것이다. 즉 조선시대 교육적, 사회적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교육체계와

건축물을 창조하였던 완전성과 진정성을 겸비한 탁월성이 입증

된 것이다.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최종보고-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개최- 아제르바이잔 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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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원의 가치

1. 세계유산 자격 – 진정성, 완전성

① 대원군 때 철폐되지 않은 서원

② 문화재청에서 사적으로 지정

2. 사립학교 – 지역 사림들의 자발적 교육운동

3. 성리학유산 – 신유학 (주자학)

4. 자연과 조화 – 경관, 우아한 목조건축

5. 제향인물 – 공자가 아닌 지역에서 존경받는 학자

6. 인성교육 – 자기수양 우선, 도덕성 중심

7. 제향, 강학, 유식공간

8. 사액 - 국가가 공인, 장학금, 노비 지급

9. 관광자원 - 경제적 효과

10. 정신문화 회복

세계유산 타당성에 대한 지지발언

최종적으로 한국서원의 등재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코모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등재타당성에 대한 보고가 끝난 후 여러
국가들의 지지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대표가 한국의 서원이
중국의 서원과 다른 점을 부각시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게 하는
결정적인 지지발언을 하였다. “즉 서원으로 불리는 성리학 교육기
관이 비록 중국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한국의 서원” 역시 16세기
에서 17세기 사이에 동아시아의 유교문화의 보급과 지역화에 기여
한 중요한 유산이다. 이러한 서원은 자연환경과 잘 조화되어 한국
의 독자적인 서원건축 형식을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에서 성리학이
추구하는 이상이 꽃피도록 하였다. 우리는“한국의 서원”의 세계유
산 등재가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 국가들 간의 더 많은 문화교류를
위한 촉매제가 되어 세계유산목록상의 대표적인 성리학 유산이 되
기를 기대한다.”라고 명료하게 지지발언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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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현황

서원명 위치 설립년도 주 제향인물

1 소수서원 경북 영주 1543년 안 향 (회헌, 1243~1306)

2 남계서원 경남 함양 1552년 정여창 (일두, 1450~1504)

3 옥산서원 경북 경주 1572년 이언적 (회재, 1491~1553)

4 도산서원 경북 안동 1574년 이 황 (퇴계, 1501~1570)

5 필암서원 전남 장성 1590년 김인후 (하서, 1510~1560)

6 도동서원 경북 달성 1605년 김굉필 (한훤당, 1454~1504)

7 병산서원 경북 안동 1613년 류성룡 (서애, 1542~1607)

8 무성서원 전북 정읍 1615년 최치원 (고운, 857~미상)

9 돈암서원 충남 논산 1634년 김장생 (사계, 1548~1631)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표지석

소수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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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서원 현판(명종어필)

주 제향인물 : 회헌 안향 (1243~1306) 

15



도산서당

주 제향인물 : 퇴계 이황(1501~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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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서원 추계 향사 초헌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2020. 10. 01)

퇴계 이황 – 주리론(主理論)

• “나는 이 세상에 착한 사람 많기를 원한다. 모두가

착해지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질 것이다.”

• “누가 부(富)를 자랑하면 나는 인(仁)으로 내세울

것이고, 누가 벼슬이 높다고 자랑하면 나는 의(義)

를 내세울 것이다.”

퇴계 이황 영정
(1501~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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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산서원 복례문

서원역사상최초로여성초헌관을맡아안동도산서원상덕사에서

첫잔을올리는이배용전이화여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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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산서원 입교당

주 제향인물 : 서애 유성룡(1542~1607) 

병산서원 만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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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향인물 : 회재 이언적(1491~1553)

징비록(懲毖錄)

“지난 날을 반성하고 후에 근심이

없도록 한다”는 뜻으로 서애 선생이

임진왜란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일, 

들은 일들을 모두 모아서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징계의 채찍을, 후손

에게는 경계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

서 기록한 책. 

<시경의 소비(小毖)편>
국보 132호

서애 유성룡(1542~1607)

20



일강십목소(一綱十目疏)

첫째, 집안 단속을 잘 해야 한다.

둘째, 세자, 후계자를 바르게 양성해야 한다.

셋째, 조정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넷째, 인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천심, 항상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정치해라.

여섯째, 백성의 인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일곱째, 언로를 개방해야 한다.

여덟째, 사치와 욕심을 경계해라.

아홉째, 군정을 바르게 해라.

열째, 기미를 잘 살펴야 한다.

회재 이언적(1539년 상소문, 중종)

회재 이언적(1491~1553)

경주 옥산서원(유네스코 세계유산)

역락문(亦樂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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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서원 학자수(은행나무)

주 제향인물 : 한훤당 김굉필(1454~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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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서원 강당

도동서원 환주문 중정당

23



남계서원 묘정비각과 연못(동쪽 애련헌, 서쪽 영매헌)

灆灆溪書院

주 제향인물 : 일두 정여창(145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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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암서원 청절당

주 제향인물 : 하서 김인후(1510~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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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城書院

주제향인물 : 고운 최치원(857~미상)

필암서원 경장각(敬藏閣, 정조임금 어필), 
사당 우동사(祐東祠) : 김인후, 양자징 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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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서원 가을 전경

무성서원 현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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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향인물 : 사계 김장생(1548~1631)

무성서원역사상최초여성초헌관을맡은이배용전이화여대총장

사진출처 : 전북일보

무성서원 춘계 향사 초헌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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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서원 응도당(凝道堂) - 본채 12.8m, 양 측면의 눈썹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까지 포함하면 약 16m이다.

돈암서원 강학당(양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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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전통한지 , 종가-

전통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추진단 발대식(2021.4.29)

경북 종가 포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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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애국심으로 이루어낸 역사의 명 장면!
- 빼앗겼던 나라도 되찾은 민족이다.
- 잃어버렸던 금메달도 다시 찾은 민족이다.
- 전쟁의 폐허에서 딛고 일어나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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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서원 향사례(享祀禮) 비교연구
- 9대서원 향사의절을 중심으로 -

한재훈

1. 서론

   서구의 교육전통 또는 근대적 교육시설과 비교했을 때, 동아시아 교학전통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육시설 안에 향사공간을 마련하고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참배와 제향의 
의식을 거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교육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내용을 제향 대상을 통해 
실체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한편, 다양한 향사의식을 통해 계왕개래(繼往開來)의 학자적 사명감
을 교육과정 속에서 자각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지식을 전수하고 습득하는 매개처 
내지는 교환소로 여겨지는 근대적 교육시설과 대비되는 동아시아 교학전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물론 동아시아의 교학전통이 처음부터 이런 체계를 갖추었던 것은 아니고, 학(學)에서 묘학
(廟學)으로 발전적 변화를 겪어오면서 이런 결과를 획득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학이나 향
교 등 관학에서부터 시작되어 서원과 같은 사학으로 확장되어 왔다. 서원(書院)의 향사례(享祀
禮)는 북송대에 시작되어 남송대에 정리된 모습을 갖추어 갔는데, 그것은 한·당대에 이미 정립
된 국학이나 향교의 석전(釋奠) 또는 석채(釋菜)를 참고하면서 동시에 서원만의 정체성을 구축
해간 결과물이다. 즉, 서원의 향사는 송대에 출현한 신유학이 자신들의 도통체계를 명확히 하
려는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자(朱子)의 창주정사석채의(滄洲精舍釋菜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리학을 추종하는 계열의 서원은 대체로 선진유학에서 송학
으로 이어지는 도통(道統)을 기준으로 향사의 대상을 선정하고 의식과 절차를 구성하게 된다. 
   중국의 서원이 향사의 대상을 공자와 그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유형의 인물과 신들
까지 폭넓게 수용하는 데 비해, 성리학을 독신했던 조선시대의 서원은 훨씬 엄격하게 도학(道
學)을 대상 선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향사의 대상인물을 선정했다. 특히 한국(조선시대)의 
서원은 대체로 공자와 그 제자들을 향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의 서원과 뚜
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서원 향사례를 국학이나 향교에서 봉행하는 석전례의 하위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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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2(628)년에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자를 선성, 안회를 선사로 하는 것으로 이를 개정
하였고,7) 대당개원례에서는 이를 확정함과 동시에 종사 95좌도 함께 선정했다.8)

   서원 향사례의 독자적 위상은 아무래도 남송대 주자가 창주정사(滄洲精舍)에서 봉행한 석
채의(釋菜儀)를 기점으로 형성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주자는 이 석채의에서 공자를 선성으로 
하고, 안자·증자·자사·맹자를 선사로 하였을 뿐 아니라, 주돈이·정호·정이·소옹·사마광·장재·이동
을 선현으로 하여 향사를 봉행했다.9) 그러면서 주자는 “공자는 학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
다”10)고 하면서, 안자·증자·자사·맹자를 배향한 이유와11) 송대의 7현을 종사한 이유12)를 모두 
도통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는 남송대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나가는 서원의 향
사가 이른바 신유학의 도학적 도통의식을 강력하게 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남송대 이후 서원 향사에서는 대당개원례에서 선정했던 종사자 95좌와 같은 인물들의 
지위가 점점 약화되거나 하강되는 한편, 해당 서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 예를 들면 해
당 서원이 속한 학파의 대표 인물이라거나 서원과 관계가 있는 저명한 학자 또는 서원의 발전
을 위해 공헌을 한 관료 그리고 역사적으로 서원이 위치한 해당 지역과 연고가 있는 쟁신(諍
臣)이나 선현 등이 서원의 주요한 제사 대상이 되었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서원에서 
공자가 향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다. 이는 한국의 서원이 대체로 공자를 향사 대상으
로 하지 않는 점과 큰 차이이다.14) 
   중국의 서원문화를 수용하여 정착시켜 갔던 한국의 서원 향사례는 향사 대상의 선정이나 
향사 의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향사 대상을 선정할 때
는 서원이 위치한 지역과 연고가 있는 향현(鄕賢) 중에서 도의와 충절이 있는 인물로 선정하
되 도학의 수준이나 기여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했다.15) 둘째, 향사 의절을 제정할 때는 국학
이나 향교의 석전에 준하되 융쇄의 차등을 두었다.16)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한국 서원의 향
사 의절이 중국 서원의 향사 의절과 비교했을 때 제품의 규모가 간소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

7) 唐會要·｢褒崇先聖｣: “武德二年 …… 於國子監立周公、孔子廟各一所, 並以周公爲先聖, 孔子爲先師, 
四時致祭. …… 貞觀二年十二月尚書左僕射房玄齡、國子博士朱子奢建議云: ‘武徳中詔釋奠於太學, 以
周公爲先聖, 孔子配享. 臣以周公、尼父俱是聖人, 庠序置奠, 本縁夫子, 故晉、宋、梁、陳及隋大業故
事皆以孔子爲先聖, 顔回爲先師, 厯代所行, 古人通允, 伏請停祭周公, 升夫子爲先聖, 以顔回配享.’ 詔
從之.” 

8) 大唐開元禮·｢序例上｣: “仲春、仲秋上丁釋奠于太學, 孔宣父爲先聖, 顔子爲先師.”
9) 朱子語類 卷90: “宣聖像居中; 兗國公顔氏、郕侯曾氏、沂水侯孔氏、鄒國公孟氏西向配北上, 並紙牌

子; 濂溪周先生東一、明道程先生西一、伊川程先生東二、康節邵先生西二、司馬溫國文正公東三、 橫
渠張先生西三、延平李先生東四從祀, 亦紙牌子, 並設於地.”

10) 朱子語類 卷90: “祭孔子必於學.” 
11) 朱子語類 卷90: “配享只當論傳道, 合以顔子曾子子思孟子配.” 
12) 朱子全書 卷86 ｢滄洲精舍告先聖文｣: “千有餘年, 乃曰有繼. 周、程授受, 萬理一原. 曰邵曰張, 爰

及司馬. 學雖殊轍, 道則同歸.”
13) 赵新, ｢古代书院祭祀及其功能｣, 煤炭高等敎育, 2007年 第1期.
14) 柳肃, ｢儒家祭祀文化与东亚书院建筑的仪式空间｣,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7年 第6期. / 한

국 서원 중에 공자에게 향사를 올리는 서원이 아예없는 것은 아니다. 명종 11(1556)년 강원도 강릉에 
창설되고 같은 해에 사액된 오봉서원(五峯書院)에서는 공자를 모시고 향사를 올린다.(임근실, ｢16세기 
嶺南地域 書院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23쪽 <표 Ⅱ-6> 참조.)

15)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봉서원(迎鳳書院)의 봉안 대상의 위차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논
의이다. 영봉서원 위차 시비와 관련해서는 정만조, 退溪 李滉의 書院論(韓㳓劤博士停年紀念史學論
叢, 1981)에 그 전말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의 서원은 중국과 달리 제향인물
을 선정하고 그 위차를 정할 때 반드시 ‘도학(道學)’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퇴계(이황)와 
금계(황준량)의 생각과 관련해서는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硏究｣(역사교육논집 54권, 2015)에 자
세히 기술되어 있다.

16) 이와 관련해서는 윤희면, ｢朝鮮時代 書院의 祭禮와 位次｣, 진단학보 90호,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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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먼저 서원 향사례가 어떤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 자신의 위상을 설정해왔고 그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다음으로는 조선시대의 서원 
향사례가 처음 도입된 단계에서 어떻게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9대서원의 향사례를 몇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서원들 간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그것이 갖는 의미를 구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갔는지 실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
탕으로 서원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갔을지 합리적으로 짐작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서원 향사례의 위상과 의의

 
   일반적으로 서원이 갖는 주요한 세 가지 기능으로 장서(藏書)와 강학(講學) 그리고 향사(享
祀)를 꼽는다. 이는 서원의 발전 과정과 그 궤를 같이한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서원은 당대 개원13(725)년에 유서(遺書)들을 수집하고 교감과 편찬을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
할 목적으로 설립된 여정전서원(麗正殿書院)과 집현전서원(集賢殿書院)이며, 이들 서원은 애초
에 장서 기관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했을 뿐이다. 서원이 강학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 것은 
중당 이후였으며, 향사 기능은 북송대에 이르러 출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5대의 서원이 장
서 또는 독서를 위한 우연적이고 불확정적인 시설이었다면 북송대에 이르러 서원은 비로소 안
정적이고 제도화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1)

   서원은 향사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비로소 서원으로서의 완정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
지만 서원의 향사례는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관학의 묘학제도를 전범으로 삼아 모
방과 변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비되어 갔다. 묘학제도는 동진시대에 국자학 서쪽에 공자묘를 
건립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해갔고, 이는 다시 주학이나 현학 등 지방의 관
학에까지 확산되었다. 북송대 서원의 향사례는 이러한 묘학제도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2) 다
만 북송 초기의 서원 향사는 이른바 국가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상서랑을 지낸 
담주태수(潭州太守) 주동(朱洞)이 악록서원(嶽麓書院)의 산장이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과거제를 기반으로 했던 시대상황 하에서 서원의 운영주체가 유학자와 정치인이라는 이
중적 정체성을 갖는 관료들이었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3)

   예기·문왕세자에 “처음 학교를 세우거든 반드시 선성과 선사께 석전을 올리라”4)고 하였
는데, 공영달의 소에 따르면 이는 천자와 제후가 국학을 세웠을 때 거행해야 할 석전례를 의
미한다. 이러한 국학 석전례의 전통은 한대 이후 역대 왕조에서 준행되었다. 다만 향사의 대
상인 선성과 선사를 한대에는 주공(周公)과 공자(孔子)로 삼았던5) 것이 조위(曹魏) 이후 공자
와 안회(顔回)로 바뀌어 석전례를 봉행하였다.6) 당대에 이르러 당고조는 무덕2(619)년에 “국
자학에 주공과 공자의 사당을 각각 세우고 사시로 치제하라”는 조칙을 내렸으나, 당태종은 정

1) 朱汉民, ｢南宋书院的学祠与学统｣,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5年 第2期, 6页.
2) 朱汉民, ｢南宋书院的学祠与学统｣,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5年 第2期, 6页.
3) 韩金燕, ｢朱子沧州精舍祭祀思想硏究｣, 2015届硕士学位論文, 山西大学, 12页.
4) 禮記·｢文王世子｣: “凡始立學者，必釋奠於先聖先師.”
5) 後漢書·禮儀志: “祀聖師周公、孔子, 牲以犬.”
6) 高明士, ｢书院祭祀空间的敎育作用｣, 国际儒学硏究第2辑, 1996, 202-3页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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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2(628)년에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자를 선성, 안회를 선사로 하는 것으로 이를 개정
하였고,7) 대당개원례에서는 이를 확정함과 동시에 종사 95좌도 함께 선정했다.8)

   서원 향사례의 독자적 위상은 아무래도 남송대 주자가 창주정사(滄洲精舍)에서 봉행한 석
채의(釋菜儀)를 기점으로 형성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주자는 이 석채의에서 공자를 선성으로 
하고, 안자·증자·자사·맹자를 선사로 하였을 뿐 아니라, 주돈이·정호·정이·소옹·사마광·장재·이동
을 선현으로 하여 향사를 봉행했다.9) 그러면서 주자는 “공자는 학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
다”10)고 하면서, 안자·증자·자사·맹자를 배향한 이유와11) 송대의 7현을 종사한 이유12)를 모두 
도통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는 남송대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나가는 서원의 향
사가 이른바 신유학의 도학적 도통의식을 강력하게 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남송대 이후 서원 향사에서는 대당개원례에서 선정했던 종사자 95좌와 같은 인물들의 
지위가 점점 약화되거나 하강되는 한편, 해당 서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 예를 들면 해
당 서원이 속한 학파의 대표 인물이라거나 서원과 관계가 있는 저명한 학자 또는 서원의 발전
을 위해 공헌을 한 관료 그리고 역사적으로 서원이 위치한 해당 지역과 연고가 있는 쟁신(諍
臣)이나 선현 등이 서원의 주요한 제사 대상이 되었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서원에서 
공자가 향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다. 이는 한국의 서원이 대체로 공자를 향사 대상으
로 하지 않는 점과 큰 차이이다.14) 
   중국의 서원문화를 수용하여 정착시켜 갔던 한국의 서원 향사례는 향사 대상의 선정이나 
향사 의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향사 대상을 선정할 때
는 서원이 위치한 지역과 연고가 있는 향현(鄕賢) 중에서 도의와 충절이 있는 인물로 선정하
되 도학의 수준이나 기여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했다.15) 둘째, 향사 의절을 제정할 때는 국학
이나 향교의 석전에 준하되 융쇄의 차등을 두었다.16)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한국 서원의 향
사 의절이 중국 서원의 향사 의절과 비교했을 때 제품의 규모가 간소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

7) 唐會要·｢褒崇先聖｣: “武德二年 …… 於國子監立周公、孔子廟各一所, 並以周公爲先聖, 孔子爲先師, 
四時致祭. …… 貞觀二年十二月尚書左僕射房玄齡、國子博士朱子奢建議云: ‘武徳中詔釋奠於太學, 以
周公爲先聖, 孔子配享. 臣以周公、尼父俱是聖人, 庠序置奠, 本縁夫子, 故晉、宋、梁、陳及隋大業故
事皆以孔子爲先聖, 顔回爲先師, 厯代所行, 古人通允, 伏請停祭周公, 升夫子爲先聖, 以顔回配享.’ 詔
從之.” 

8) 大唐開元禮·｢序例上｣: “仲春、仲秋上丁釋奠于太學, 孔宣父爲先聖, 顔子爲先師.”
9) 朱子語類 卷90: “宣聖像居中; 兗國公顔氏、郕侯曾氏、沂水侯孔氏、鄒國公孟氏西向配北上, 並紙牌

子; 濂溪周先生東一、明道程先生西一、伊川程先生東二、康節邵先生西二、司馬溫國文正公東三、 橫
渠張先生西三、延平李先生東四從祀, 亦紙牌子, 並設於地.”

10) 朱子語類 卷90: “祭孔子必於學.” 
11) 朱子語類 卷90: “配享只當論傳道, 合以顔子曾子子思孟子配.” 
12) 朱子全書 卷86 ｢滄洲精舍告先聖文｣: “千有餘年, 乃曰有繼. 周、程授受, 萬理一原. 曰邵曰張, 爰

及司馬. 學雖殊轍, 道則同歸.”
13) 赵新, ｢古代书院祭祀及其功能｣, 煤炭高等敎育, 2007年 第1期.
14) 柳肃, ｢儒家祭祀文化与东亚书院建筑的仪式空间｣,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7年 第6期. / 한

국 서원 중에 공자에게 향사를 올리는 서원이 아예없는 것은 아니다. 명종 11(1556)년 강원도 강릉에 
창설되고 같은 해에 사액된 오봉서원(五峯書院)에서는 공자를 모시고 향사를 올린다.(임근실, ｢16세기 
嶺南地域 書院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23쪽 <표 Ⅱ-6> 참조.)

15)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봉서원(迎鳳書院)의 봉안 대상의 위차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논
의이다. 영봉서원 위차 시비와 관련해서는 정만조, 退溪 李滉의 書院論(韓㳓劤博士停年紀念史學論
叢, 1981)에 그 전말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의 서원은 중국과 달리 제향인물
을 선정하고 그 위차를 정할 때 반드시 ‘도학(道學)’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퇴계(이황)와 
금계(황준량)의 생각과 관련해서는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硏究｣(역사교육논집 54권, 2015)에 자
세히 기술되어 있다.

16) 이와 관련해서는 윤희면, ｢朝鮮時代 書院의 祭禮와 位次｣, 진단학보 90호,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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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먼저 서원 향사례가 어떤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 자신의 위상을 설정해왔고 그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다음으로는 조선시대의 서원 
향사례가 처음 도입된 단계에서 어떻게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9대서원의 향사례를 몇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서원들 간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그것이 갖는 의미를 구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갔는지 실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
탕으로 서원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갔을지 합리적으로 짐작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서원 향사례의 위상과 의의

 
   일반적으로 서원이 갖는 주요한 세 가지 기능으로 장서(藏書)와 강학(講學) 그리고 향사(享
祀)를 꼽는다. 이는 서원의 발전 과정과 그 궤를 같이한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서원은 당대 개원13(725)년에 유서(遺書)들을 수집하고 교감과 편찬을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
할 목적으로 설립된 여정전서원(麗正殿書院)과 집현전서원(集賢殿書院)이며, 이들 서원은 애초
에 장서 기관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했을 뿐이다. 서원이 강학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 것은 
중당 이후였으며, 향사 기능은 북송대에 이르러 출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5대의 서원이 장
서 또는 독서를 위한 우연적이고 불확정적인 시설이었다면 북송대에 이르러 서원은 비로소 안
정적이고 제도화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1)

   서원은 향사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비로소 서원으로서의 완정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
지만 서원의 향사례는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관학의 묘학제도를 전범으로 삼아 모
방과 변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비되어 갔다. 묘학제도는 동진시대에 국자학 서쪽에 공자묘를 
건립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해갔고, 이는 다시 주학이나 현학 등 지방의 관
학에까지 확산되었다. 북송대 서원의 향사례는 이러한 묘학제도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2) 다
만 북송 초기의 서원 향사는 이른바 국가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상서랑을 지낸 
담주태수(潭州太守) 주동(朱洞)이 악록서원(嶽麓書院)의 산장이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과거제를 기반으로 했던 시대상황 하에서 서원의 운영주체가 유학자와 정치인이라는 이
중적 정체성을 갖는 관료들이었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3)

   예기·문왕세자에 “처음 학교를 세우거든 반드시 선성과 선사께 석전을 올리라”4)고 하였
는데, 공영달의 소에 따르면 이는 천자와 제후가 국학을 세웠을 때 거행해야 할 석전례를 의
미한다. 이러한 국학 석전례의 전통은 한대 이후 역대 왕조에서 준행되었다. 다만 향사의 대
상인 선성과 선사를 한대에는 주공(周公)과 공자(孔子)로 삼았던5) 것이 조위(曹魏) 이후 공자
와 안회(顔回)로 바뀌어 석전례를 봉행하였다.6) 당대에 이르러 당고조는 무덕2(619)년에 “국
자학에 주공과 공자의 사당을 각각 세우고 사시로 치제하라”는 조칙을 내렸으나, 당태종은 정

1) 朱汉民, ｢南宋书院的学祠与学统｣,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5年 第2期, 6页.
2) 朱汉民, ｢南宋书院的学祠与学统｣,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5年 第2期, 6页.
3) 韩金燕, ｢朱子沧州精舍祭祀思想硏究｣, 2015届硕士学位論文, 山西大学, 12页.
4) 禮記·｢文王世子｣: “凡始立學者，必釋奠於先聖先師.”
5) 後漢書·禮儀志: “祀聖師周公、孔子, 牲以犬.”
6) 高明士, ｢书院祭祀空间的敎育作用｣, 国际儒学硏究第2辑, 1996, 202-3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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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분야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나는 향사의 ‘진설’과 관련해서이고, 다른 하
나는 의식의 진행절차를 보여주는 ‘홀기’와 관련해서이다. 신재가 찬술한 죽계지20) 중 ｢행록
후｣에는 당시 백운동서원에서 시행해오던 향사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
으로 향사의 진설도에 해당하는 ｢안문성공춘추대향도[배위동](安文成公春秋大享圖[配位同])｣과 
진설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는 ｢의도제용잡물식(依圖祭用雜物式)｣이 그것이다. 
이상의 자료들이 당시 백운동서원에서 시행하던 진설 현황을 보여주는 것들이라면, ｢제식(祭
式)｣은 간략한 형태로나마 향사의식의 진행절차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제식｣은 역시 신재에 
의해 별도의 첩(帖)으로 만들어진 ｢홀기｣와 더불어 당시 향사의 의식절차를 보여준다.21)

   퇴계는 백운동서원의 향사에서 시행되어 온 진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밀과(蜜
果)’를 진설해온 관행을 꼽는다. 퇴계가 진설에서 밀과의 사용을 문제로 지적한 대표적 이유는 
그것이 국속에 따른 ‘설미(褻味)’이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삼가 죽계지 본도를 살펴보니, 우측 두 번째 두(豆)에 연밀과(軟蜜果)를 사용하도록 되
어 있다. 주씨(周氏)의 의도는 문성공 등이 모두 동인(東人)이기 때문에 국속에 따라 밀과를 
제향에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여겼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동인일지라도 기왕 학(學)에서 
제향을 받드는 것이라면 당연히 옛 예법에 따라 행해야지, 어찌 밀과와 같은 설미를 학에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과(果)임에도 두(豆)에 담아 올린다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22)

   ‘학(學)’으로서의 서원은 그 자체의 존재이유와 고유한 운영방식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20) 1543년 白雲洞書院을 창건한 愼齋는 이듬해인 1544년 白雲洞書院의 享祀 대상인 文成公을 위시한 
竹溪安氏의 행적이나 관련기록물[行錄] 그리고 書院의 재정상태[學田]와 도서구비상황[藏書] 등을 기
록한 竹溪志를 찬술하였다.

21) 退溪는 ｢祭式｣과 ｢笏記｣를 비교·검토하고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國朝五禮儀·｢釋
奠儀｣를 전거로 삼아 笏記 역시 새롭게 정비한다. 

22) 退溪全書 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謹按竹溪志本圖, 右二豆用軟蜜果. 周氏之意, 豈不
以文成諸公東人也, 循國俗而祭用蜜果, 固爲無妨也耶? 雖然, 東人旣祭於學, 則所當倣古而行, 豈可以
蜜果褻味, 用之於學中乎? 且果而盛于豆, 尤非所宜.”

23) 【도표 1】｢安文成公春秋大享圖[配位同]｣은 國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嶺南書院資料(1999), Ⅰ.紹修
書院資料, 6.愼齋笏記,(117쪽) 참조.(단, 본 자료에서는 ‘6.退溪笏記’, ‘7.愼齋笏記’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기이며 ‘6.愼齋笏記’, ‘7.退溪笏記’로 바로잡아야 한다.)

【도표 1】安文成公春秋大享圖[配位同]23)

右四豆 神
位 左四籩

魚醢 蜜蜜果果 簋(黍) 簠(稻) 乾棗 鹿脯

菁菹 韭菹 簋(稷) 簠(粱) 栢子 栗黃
鷄腥
俎

幣篚

燭 香罏 燭

爵 爵 爵

祝坫

門
○甁
(正位尊所)

門
○甁
(配位尊所)

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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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면 악록서원 석채의 경우 공자를 모신 문창각(文昌閣)에는 이른바 ‘태뢰’인 우(牛)·
저(猪)·양(羊) 삼조(三俎)와 계(鷄)·압(鴨)·저두(猪肚)·저간(猪肝)·선어(鮮魚)·해삼(海蔘)·정간(蟶幹)·
저요(猪腰) 등 팔완(八腕)을 장만하도록 하였고, 배향을 모신 규광각(奎光閣)에는 웅계(雄鷄) 1
척(隻), 생육(生肉) 1방(方), 선어(鮮魚) 2미(尾)를 장만하도록 하였다. 청대 함풍3(1853)년에 창
건된 잠언서원(箴言書院)의 경우도 악록서원보다는 간소하지만 양·시를 희생으로 장만하고, 변
(籩)·두(豆)·형(鉶)·등(登)·정(鼎)·조(俎) 등의 제기를 구비하도록 하였다.17) 이는 그 이름이 비록 
석전이 아니라 석채라고는 하였지만 공자에게 향사를 올려야 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대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서원향사는 희생으로 시 또는 계를 사용하든가 아
니면 이마저도 올리지 않는 규모로 봉행되었다. 
   서원은 향사라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완정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것
은 초기에는 국학 석전 등 묘학제도를 모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주자의 창주정사 석채의
를 기점으로 도학적 도통의식을 담아내는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면서 자신만의 위상을 갖추어 
갔다. 특히 한국의 서원 향사례는 국학이나 향교 등의 관학과의 차등성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
에 해당 서원의 학문적 지향성이나 지역적 연고성 등을 바탕으로 준행되었다.

3.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정초18)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은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1543년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 1243-1306)을 정위로 하고, 이듬해인 1544년 문정공(文貞公) 안축(安軸: 
1282-1348)과 문경공(文敬公) 안보(安輔: 1302-1357)를 배위로 하는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이다.19) 백운동서원의 주향인 문성공은 1297년 원으로 사행을 갔을 때 주자서(朱子書)를 직
접 필사하고 공자와 주자의 화상을 구해 왔다. 그 뒤에도 사람을 보내 공자와 그의 제자 70인
의 화상 그리고 문묘에서 사용할 제기·악기 및 육경(六經)과 제자사(諸子史)를 구입해 오도록 
하였다. 그는 주자의 호인 회암(晦庵)올 본떠 자신의 호를 회헌(晦軒)이라고 할 만큼 주자를 
경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자감의 원활한 재정적 운영을 위해 섬학전(贍學錢)을 마련하는 등 
주자학 진흥에 심혈을 기울였다. 신재는 문성공의 이러한 업적을 기려 사우를 짓고 향사를 지
냈으며 강학 공간까지 마련하였다. 그리고 서원의 명칭 역시 주자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을 본떠 백운동서원이라 하였다. 
   1549년 12월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은 풍기군수로 재직하면서 백운동서원을 
사액해달라는 주청을 당시 방백이었던 심통원(沈通源: 1499-?)을 통해 나라에 올렸고, 이를 
계기로 이듬해 백운동서원이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
다. 그러나 사액을 주청하기 직전인 1549년 가을 퇴계가 백운동서원에서 준행되어 온 기존의 
향사례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정함으로써 서원 향사례와 관련한 중요한 
표준을 제시하였다.
   신재가 서원을 창건하면서 제정하고 줄곧 시행해 오던 백운동서원의 향사례에 대해 퇴계는 

17) 蒋建国, ｢仪式崇拜与文化传播-古代书院祭祀的社会空间｣, 現代哲學, 2006年 第3期.
18) 이 장에서 다루게 될 ‘조선시대 서원향사례의 정초’의 내용은 논자의 선행연구 ｢退溪의 書院享祀禮 

定礎에 대한 考察–白雲洞書院 享祀禮 修正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53집, 경북대학교 퇴계
연구소, 2013을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19) 芝峯類說 卷19 ｢宮室部·學校｣: “東方舊無書院, 嘉靖年中, 周世鵬爲豐基郡守, 於白雲洞安裕舊基, 
創書院, 爲士子藏修之所, 仍立祠以祀裕, 賜號紹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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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분야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나는 향사의 ‘진설’과 관련해서이고, 다른 하
나는 의식의 진행절차를 보여주는 ‘홀기’와 관련해서이다. 신재가 찬술한 죽계지20) 중 ｢행록
후｣에는 당시 백운동서원에서 시행해오던 향사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
으로 향사의 진설도에 해당하는 ｢안문성공춘추대향도[배위동](安文成公春秋大享圖[配位同])｣과 
진설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는 ｢의도제용잡물식(依圖祭用雜物式)｣이 그것이다. 
이상의 자료들이 당시 백운동서원에서 시행하던 진설 현황을 보여주는 것들이라면, ｢제식(祭
式)｣은 간략한 형태로나마 향사의식의 진행절차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제식｣은 역시 신재에 
의해 별도의 첩(帖)으로 만들어진 ｢홀기｣와 더불어 당시 향사의 의식절차를 보여준다.21)

   퇴계는 백운동서원의 향사에서 시행되어 온 진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밀과(蜜
果)’를 진설해온 관행을 꼽는다. 퇴계가 진설에서 밀과의 사용을 문제로 지적한 대표적 이유는 
그것이 국속에 따른 ‘설미(褻味)’이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삼가 죽계지 본도를 살펴보니, 우측 두 번째 두(豆)에 연밀과(軟蜜果)를 사용하도록 되
어 있다. 주씨(周氏)의 의도는 문성공 등이 모두 동인(東人)이기 때문에 국속에 따라 밀과를 
제향에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여겼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동인일지라도 기왕 학(學)에서 
제향을 받드는 것이라면 당연히 옛 예법에 따라 행해야지, 어찌 밀과와 같은 설미를 학에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과(果)임에도 두(豆)에 담아 올린다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22)

   ‘학(學)’으로서의 서원은 그 자체의 존재이유와 고유한 운영방식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20) 1543년 白雲洞書院을 창건한 愼齋는 이듬해인 1544년 白雲洞書院의 享祀 대상인 文成公을 위시한 
竹溪安氏의 행적이나 관련기록물[行錄] 그리고 書院의 재정상태[學田]와 도서구비상황[藏書] 등을 기
록한 竹溪志를 찬술하였다.

21) 退溪는 ｢祭式｣과 ｢笏記｣를 비교·검토하고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國朝五禮儀·｢釋
奠儀｣를 전거로 삼아 笏記 역시 새롭게 정비한다. 

22) 退溪全書 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謹按竹溪志本圖, 右二豆用軟蜜果. 周氏之意, 豈不
以文成諸公東人也, 循國俗而祭用蜜果, 固爲無妨也耶? 雖然, 東人旣祭於學, 則所當倣古而行, 豈可以
蜜果褻味, 用之於學中乎? 且果而盛于豆, 尤非所宜.”

23) 【도표 1】｢安文成公春秋大享圖[配位同]｣은 國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嶺南書院資料(1999), Ⅰ.紹修
書院資料, 6.愼齋笏記,(117쪽) 참조.(단, 본 자료에서는 ‘6.退溪笏記’, ‘7.愼齋笏記’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기이며 ‘6.愼齋笏記’, ‘7.退溪笏記’로 바로잡아야 한다.)

【도표 1】安文成公春秋大享圖[配位同]23)

右四豆 神
位 左四籩

魚醢 蜜蜜果果 簋(黍) 簠(稻) 乾棗 鹿脯

菁菹 韭菹 簋(稷) 簠(粱) 栢子 栗黃
鷄腥
俎

幣篚

燭 香罏 燭

爵 爵 爵

祝坫

門
○甁
(正位尊所)

門
○甁
(配位尊所)

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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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면 악록서원 석채의 경우 공자를 모신 문창각(文昌閣)에는 이른바 ‘태뢰’인 우(牛)·
저(猪)·양(羊) 삼조(三俎)와 계(鷄)·압(鴨)·저두(猪肚)·저간(猪肝)·선어(鮮魚)·해삼(海蔘)·정간(蟶幹)·
저요(猪腰) 등 팔완(八腕)을 장만하도록 하였고, 배향을 모신 규광각(奎光閣)에는 웅계(雄鷄) 1
척(隻), 생육(生肉) 1방(方), 선어(鮮魚) 2미(尾)를 장만하도록 하였다. 청대 함풍3(1853)년에 창
건된 잠언서원(箴言書院)의 경우도 악록서원보다는 간소하지만 양·시를 희생으로 장만하고, 변
(籩)·두(豆)·형(鉶)·등(登)·정(鼎)·조(俎) 등의 제기를 구비하도록 하였다.17) 이는 그 이름이 비록 
석전이 아니라 석채라고는 하였지만 공자에게 향사를 올려야 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대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서원향사는 희생으로 시 또는 계를 사용하든가 아
니면 이마저도 올리지 않는 규모로 봉행되었다. 
   서원은 향사라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완정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것
은 초기에는 국학 석전 등 묘학제도를 모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주자의 창주정사 석채의
를 기점으로 도학적 도통의식을 담아내는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면서 자신만의 위상을 갖추어 
갔다. 특히 한국의 서원 향사례는 국학이나 향교 등의 관학과의 차등성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
에 해당 서원의 학문적 지향성이나 지역적 연고성 등을 바탕으로 준행되었다.

3.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정초18)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은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1543년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 1243-1306)을 정위로 하고, 이듬해인 1544년 문정공(文貞公) 안축(安軸: 
1282-1348)과 문경공(文敬公) 안보(安輔: 1302-1357)를 배위로 하는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이다.19) 백운동서원의 주향인 문성공은 1297년 원으로 사행을 갔을 때 주자서(朱子書)를 직
접 필사하고 공자와 주자의 화상을 구해 왔다. 그 뒤에도 사람을 보내 공자와 그의 제자 70인
의 화상 그리고 문묘에서 사용할 제기·악기 및 육경(六經)과 제자사(諸子史)를 구입해 오도록 
하였다. 그는 주자의 호인 회암(晦庵)올 본떠 자신의 호를 회헌(晦軒)이라고 할 만큼 주자를 
경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자감의 원활한 재정적 운영을 위해 섬학전(贍學錢)을 마련하는 등 
주자학 진흥에 심혈을 기울였다. 신재는 문성공의 이러한 업적을 기려 사우를 짓고 향사를 지
냈으며 강학 공간까지 마련하였다. 그리고 서원의 명칭 역시 주자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을 본떠 백운동서원이라 하였다. 
   1549년 12월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은 풍기군수로 재직하면서 백운동서원을 
사액해달라는 주청을 당시 방백이었던 심통원(沈通源: 1499-?)을 통해 나라에 올렸고, 이를 
계기로 이듬해 백운동서원이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
다. 그러나 사액을 주청하기 직전인 1549년 가을 퇴계가 백운동서원에서 준행되어 온 기존의 
향사례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정함으로써 서원 향사례와 관련한 중요한 
표준을 제시하였다.
   신재가 서원을 창건하면서 제정하고 줄곧 시행해 오던 백운동서원의 향사례에 대해 퇴계는 

17) 蒋建国, ｢仪式崇拜与文化传播-古代书院祭祀的社会空间｣, 現代哲學, 2006年 第3期.
18) 이 장에서 다루게 될 ‘조선시대 서원향사례의 정초’의 내용은 논자의 선행연구 ｢退溪의 書院享祀禮 

定礎에 대한 考察–白雲洞書院 享祀禮 修正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53집, 경북대학교 퇴계
연구소, 2013을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19) 芝峯類說 卷19 ｢宮室部·學校｣: “東方舊無書院, 嘉靖年中, 周世鵬爲豐基郡守, 於白雲洞安裕舊基, 
創書院, 爲士子藏修之所, 仍立祠以祀裕, 賜號紹修.”,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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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재의 ｢문성공묘제홀기｣와 같은 이름의 홀기를 새롭
게 제정한다. 이 신홀기28)에서 퇴계는 ‘석전의’(국조오례의·｢주현석전문선왕의｣)를 전거로 삼
아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을 가했다. 신홀기는 이처럼 구홀기에 대한 개정뿐만 아
니라, 구홀기에는 없는 부분들까지 보완하여 한층 완결된 형태의 홀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
다. 예를 들면, 신홀기에서 퇴계는 향사례에서 삼헌관(三獻官)과 육집사(六執事)는 누가 담당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문화하였고,(【도표 3】참조) 정위와 배위에 대한 축문 내용도 재검토하
여 기존의 것을 사용해도 좋은 것은 그대로 두고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새로 지어 실었
다.29)

   16세기 중엽까지도 조선에는 서원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시기였다. 그것은 서원이 아
직 많이 건립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서원의 주요한 기능들에 대한 이해와 실행 역
시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예컨대 국학이나 향교 등이 있음에도 왜 서원이라는 교
학공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으며, 특히 서원에 선현을 모시고 향사를 행하
는 의식절차는 아직 속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원의 필요
성을 역설하면서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향사례를 정립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한 인물이 퇴계이다. 
   퇴계는 만년에 그의 문인들과 더불어 역동서원(易東書院)의 건설에 적극 개입하면서 서원
의 명칭을 직접 짓고 썼던 것은 물론 부속건물들의 명칭까지 제정할 만큼 열의를 보였다.30) 
이때 퇴溪는 역동서원의 향사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백운동서원 향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유
한 바 있으며,31) 실제로 역동서원의 향사홀기는 백운동서원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32) 또한 

凡禮之節, 皆有意義, 不可徑削. … 舊笏記直削受禧之拜, 只於徹籩豆後行再拜, 非也.”
28) 명칭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愼齋의 ｢文成公廟祭笏記｣는 退溪가 ‘舊笏記’로 지칭한 바에 따르고, 이

에 대해 退溪가 새롭게 제정한 ｢文成公廟祭笏記｣는 편의상 ‘新笏記’로 지칭하기로 한다.
29) ｢文成公廟祭笏記｣: ◉ 文成公 祝文: “尊信斯道 闡敎東方 功存學校 惠我無疆”(이 글은 退溪全書 

卷45 祝文에 ｢白雲洞書院 祭安文成公文｣으로 수록되어 있다. 단, 文集에는 ‘東方’이 ‘吾東’으로 되어 
있고, 惠我無疆’이 ‘百世攸宗’으로 되어 있다.) ◉ 文貞公 祝文: “仍用”(이는 다른 축문들의 경우 기
존의 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제정한 것임을 방증한다.) ◉ 文敬公 祝文: “剛德廉淸 進禮退
義 遺風凜然 懦夫立志”(이 글은 退溪全書 卷45 祝文에 ｢祭安文敬公文｣으로 수록되어 있다. 단, 文
集에는 ‘淸’이 ‘節’로 되어 있다.) 참고로 紹修書院 소장 자료 역시 陶山書院 소장 ‘遺墨자료’와 그 내
용이 일치한다.(嶺南文獻硏究所, 紹修書院誌(2007), 299쪽 참조.) 다만, 陶山書院 소장 자료는 草書
로 쓰여 있고, 紹修書院 소장 자료는 楷書로 쓰여 있다는 점이 다르다.

30) 月川集 卷5, ｢易東書院事實｣: “是夏四月堂成, 前列六楹曰明敎堂, 東西各有溫房, 東曰精一齋, 西
曰直方齋. 直方之北藏書閣曰光明室, 堂後少東立祠廟三間曰尙賢祠, 前列東西二齋各三間, 東四勿, 西
三省, 其南立大門曰入道, 西齋之西立廚庫, 總名之曰易東書院, 皆先生所定也.”

31) 退溪全書 續集卷6, ｢與琴聞遠[丁卯]｣: “竹溪書院｢祀文成公儀｣舊有謄本, 共覽去取, 以爲他日祭禹
公之儀何如?”

【도표 3】文成公廟祭笏記: 備三獻官六執事

初獻官: 郡守, 有故則斯文

亞獻官: 斯文

終獻官: 斯文

祝: 斯文

贊者一人: 院有司或諸生

謁者一人: 院諸生

贊引一人: 院諸生

司尊一人: 院諸生

奉香一人(奉爵兼): 院諸生

奉爐一人(奠爵兼): 院諸生

                     院諸生不備則校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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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행해지는 일체의 향사례 또한 이러한 이유와 방식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의식절차로 제정
된 예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퇴계의 견해였다. 그는 이처럼 서원의 위상을 ‘학’으로서 분명
하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례에 근거한 ‘설미’를 서원의 향사에 진설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더구나 밀과를 변(籩)이 아닌 두(豆)에 진설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못하다고 
퇴계는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퇴계는 밀과를 진설에서 제거한 것은 물론이고, 좌측 변(籩)에
는 포(脯)·과(果), 우측 두(豆)에는 해(醢)와 저(菹)의 방식으로 제품 진설에 전반적인 수정을 
가했다. 

   이제 밀과를 제거하고 녹해(鹿醢)로 대체하며, 좌측 첫 번째 변(籩) 역시 이에 대응하여 
과일을 제거하고 어숙(魚鱐)으로 대체한다. 그렇게 되면 좌변의 포·과와 우두의 해·저가 둘씩 
서로 대응하여 어긋남이 없게 될 것이다.24)

   퇴계는 향사례의 진행방식을 규정한 笏記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
는 서원에서의 향사는 석전성례(釋奠盛禮)이기 때문에 상향례(上香禮)와 초헌례(初獻禮)를 두 
개의 절차로 구분하여 별도의 의식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성공묘제홀기｣에서는 뭉
뚱그려 한꺼번에 행하도록 간소화함으로써 “태검(太儉)”의 문제를 보여준다는 점이다.25) 두 
번째는 당연히 ‘음복(飮福)’을 먼저 하고 ‘수조(受胙)’를 나중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성공
묘제홀기｣에서는 이들의 순서를 뒤바꿔놓음으로써 의식절차들 상호간에 갖는 의미관계에 혼동
을 야기했다는 점이다.26) 세 번째는 ‘수조(受胙)’를 한 다음에는 ‘수희(受禧)’의 배례를 올리고 
‘철변두(徹籩豆)’를 한 다음에는 ‘제필(祭畢)’을 고하는 배례를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성
공묘제홀기｣에서는 ‘수조’를 한 다음 ‘수희’의 배례는 생략한 채 ‘철변두’를 진행하고 한꺼번에 
배례를 올리게 함으로써 의식의 절차들이 갖는 각각의 ‘의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27)

24) 國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嶺南書院資料(1999), Ⅰ.紹修書院資料, 7.退溪笏記,(121쪽): “今去蜜果, 
代以鹿醢, 左一籩亦對此而去果, 代以魚鱐, 則左籩脯·果, 右豆醢·菹, 兩兩相對, 無參差矣.”

25) 退溪全書 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今此廟祭, 無大於春秋享, 固當備儀, 而舊笏記, 旋上
香而旋初獻, 是爲太儉.”

26) 退溪全書 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釋奠儀及祭式, 皆先飮福後受胙, 舊笏記則先受
胙後飮福, 非禮之本.”

27) 退溪全書 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受胙後四拜, 爲受禧拜也; 徹籩豆四拜, 爲祭畢拜也. 

【도표 2】退溪 修正: 安文成公春秋享圖[配位同]

右四豆 神
位 左四籩

魚醢 鹿鹿醢醢 簋(黍) 簠(稻) 魚魚鱐鱐 鹿脯

菁菹 韭菹 簋(稷) 簠(粱) 乾乾棗棗 栢栢子子

鷄腥
俎

幣篚

燭 香 燭
爵 爵 爵

祝坫

門 門 正位尊

○
配位尊

○
門

40



- 7 -

   퇴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재의 ｢문성공묘제홀기｣와 같은 이름의 홀기를 새롭
게 제정한다. 이 신홀기28)에서 퇴계는 ‘석전의’(국조오례의·｢주현석전문선왕의｣)를 전거로 삼
아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을 가했다. 신홀기는 이처럼 구홀기에 대한 개정뿐만 아
니라, 구홀기에는 없는 부분들까지 보완하여 한층 완결된 형태의 홀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
다. 예를 들면, 신홀기에서 퇴계는 향사례에서 삼헌관(三獻官)과 육집사(六執事)는 누가 담당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문화하였고,(【도표 3】참조) 정위와 배위에 대한 축문 내용도 재검토하
여 기존의 것을 사용해도 좋은 것은 그대로 두고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새로 지어 실었
다.29)

   16세기 중엽까지도 조선에는 서원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시기였다. 그것은 서원이 아
직 많이 건립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서원의 주요한 기능들에 대한 이해와 실행 역
시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예컨대 국학이나 향교 등이 있음에도 왜 서원이라는 교
학공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으며, 특히 서원에 선현을 모시고 향사를 행하
는 의식절차는 아직 속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원의 필요
성을 역설하면서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향사례를 정립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한 인물이 퇴계이다. 
   퇴계는 만년에 그의 문인들과 더불어 역동서원(易東書院)의 건설에 적극 개입하면서 서원
의 명칭을 직접 짓고 썼던 것은 물론 부속건물들의 명칭까지 제정할 만큼 열의를 보였다.30) 
이때 퇴溪는 역동서원의 향사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백운동서원 향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유
한 바 있으며,31) 실제로 역동서원의 향사홀기는 백운동서원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32) 또한 

凡禮之節, 皆有意義, 不可徑削. … 舊笏記直削受禧之拜, 只於徹籩豆後行再拜, 非也.”
28) 명칭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愼齋의 ｢文成公廟祭笏記｣는 退溪가 ‘舊笏記’로 지칭한 바에 따르고, 이

에 대해 退溪가 새롭게 제정한 ｢文成公廟祭笏記｣는 편의상 ‘新笏記’로 지칭하기로 한다.
29) ｢文成公廟祭笏記｣: ◉ 文成公 祝文: “尊信斯道 闡敎東方 功存學校 惠我無疆”(이 글은 退溪全書 

卷45 祝文에 ｢白雲洞書院 祭安文成公文｣으로 수록되어 있다. 단, 文集에는 ‘東方’이 ‘吾東’으로 되어 
있고, 惠我無疆’이 ‘百世攸宗’으로 되어 있다.) ◉ 文貞公 祝文: “仍用”(이는 다른 축문들의 경우 기
존의 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제정한 것임을 방증한다.) ◉ 文敬公 祝文: “剛德廉淸 進禮退
義 遺風凜然 懦夫立志”(이 글은 退溪全書 卷45 祝文에 ｢祭安文敬公文｣으로 수록되어 있다. 단, 文
集에는 ‘淸’이 ‘節’로 되어 있다.) 참고로 紹修書院 소장 자료 역시 陶山書院 소장 ‘遺墨자료’와 그 내
용이 일치한다.(嶺南文獻硏究所, 紹修書院誌(2007), 299쪽 참조.) 다만, 陶山書院 소장 자료는 草書
로 쓰여 있고, 紹修書院 소장 자료는 楷書로 쓰여 있다는 점이 다르다.

30) 月川集 卷5, ｢易東書院事實｣: “是夏四月堂成, 前列六楹曰明敎堂, 東西各有溫房, 東曰精一齋, 西
曰直方齋. 直方之北藏書閣曰光明室, 堂後少東立祠廟三間曰尙賢祠, 前列東西二齋各三間, 東四勿, 西
三省, 其南立大門曰入道, 西齋之西立廚庫, 總名之曰易東書院, 皆先生所定也.”

31) 退溪全書 續集卷6, ｢與琴聞遠[丁卯]｣: “竹溪書院｢祀文成公儀｣舊有謄本, 共覽去取, 以爲他日祭禹
公之儀何如?”

【도표 3】文成公廟祭笏記: 備三獻官六執事

初獻官: 郡守, 有故則斯文

亞獻官: 斯文

終獻官: 斯文

祝: 斯文

贊者一人: 院有司或諸生

謁者一人: 院諸生

贊引一人: 院諸生

司尊一人: 院諸生

奉香一人(奉爵兼): 院諸生

奉爐一人(奠爵兼): 院諸生

                     院諸生不備則校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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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행해지는 일체의 향사례 또한 이러한 이유와 방식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의식절차로 제정
된 예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퇴계의 견해였다. 그는 이처럼 서원의 위상을 ‘학’으로서 분명
하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례에 근거한 ‘설미’를 서원의 향사에 진설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더구나 밀과를 변(籩)이 아닌 두(豆)에 진설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못하다고 
퇴계는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퇴계는 밀과를 진설에서 제거한 것은 물론이고, 좌측 변(籩)에
는 포(脯)·과(果), 우측 두(豆)에는 해(醢)와 저(菹)의 방식으로 제품 진설에 전반적인 수정을 
가했다. 

   이제 밀과를 제거하고 녹해(鹿醢)로 대체하며, 좌측 첫 번째 변(籩) 역시 이에 대응하여 
과일을 제거하고 어숙(魚鱐)으로 대체한다. 그렇게 되면 좌변의 포·과와 우두의 해·저가 둘씩 
서로 대응하여 어긋남이 없게 될 것이다.24)

   퇴계는 향사례의 진행방식을 규정한 笏記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
는 서원에서의 향사는 석전성례(釋奠盛禮)이기 때문에 상향례(上香禮)와 초헌례(初獻禮)를 두 
개의 절차로 구분하여 별도의 의식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성공묘제홀기｣에서는 뭉
뚱그려 한꺼번에 행하도록 간소화함으로써 “태검(太儉)”의 문제를 보여준다는 점이다.25) 두 
번째는 당연히 ‘음복(飮福)’을 먼저 하고 ‘수조(受胙)’를 나중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성공
묘제홀기｣에서는 이들의 순서를 뒤바꿔놓음으로써 의식절차들 상호간에 갖는 의미관계에 혼동
을 야기했다는 점이다.26) 세 번째는 ‘수조(受胙)’를 한 다음에는 ‘수희(受禧)’의 배례를 올리고 
‘철변두(徹籩豆)’를 한 다음에는 ‘제필(祭畢)’을 고하는 배례를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성
공묘제홀기｣에서는 ‘수조’를 한 다음 ‘수희’의 배례는 생략한 채 ‘철변두’를 진행하고 한꺼번에 
배례를 올리게 함으로써 의식의 절차들이 갖는 각각의 ‘의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27)

24) 國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嶺南書院資料(1999), Ⅰ.紹修書院資料, 7.退溪笏記,(121쪽): “今去蜜果, 
代以鹿醢, 左一籩亦對此而去果, 代以魚鱐, 則左籩脯·果, 右豆醢·菹, 兩兩相對, 無參差矣.”

25) 退溪全書 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今此廟祭, 無大於春秋享, 固當備儀, 而舊笏記, 旋上
香而旋初獻, 是爲太儉.”

26) 退溪全書 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釋奠儀及祭式, 皆先飮福後受胙, 舊笏記則先受
胙後飮福, 非禮之本.”

27) 退溪全書 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受胙後四拜, 爲受禧拜也; 徹籩豆四拜, 爲祭畢拜也. 

【도표 2】退溪 修正: 安文成公春秋享圖[配位同]

右四豆 神
位 左四籩

魚醢 鹿鹿醢醢 簋(黍) 簠(稻) 魚魚鱐鱐 鹿脯

菁菹 韭菹 簋(稷) 簠(粱) 乾乾棗棗 栢栢子子

鷄腥
俎

幣篚

燭 香 燭
爵 爵 爵

祝坫

門 門 正位尊

○
配位尊

○
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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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일(期日)
   조선시대 서원 향사의 기일은 중춘(仲春)과 중추(仲秋)의 중정일(中丁日)로 하는 것이 일반
적이며, 몇몇 서원에서는 계춘(季春)과 계추(季秋)의 상정일(上丁日)에 향사를 봉행한다. 9대서
원의 경우도 7곳은 중춘과 중추의 중정일에 향사를 봉행하고, 소수서원과 병산서원에서만 계
춘과 계추의 상정일에 향사를 봉행한다. 

   중춘과 중추의 중정일에 향사를 봉행하는 이유는 중춘과 중추의 상정일에 국학에서 선성·
선사·선현 등에게 석전을 봉행하기 때문에 이와 차등을 두기 위해서이다.37) 이는 1605년 한훤
당 김굉필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된 도동서원(道東書院)의 원규를 제정한 한강
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교가 실은 본원이 되는 곳임에도 근래에 너무 심하게 퇴폐한 관계로, 학식이 있는 선
비들조차 유속에 뒤섞여서 (향교의 제향을) 남의 집 제사 보듯 하니 이 어찌 성인을 존숭하
고 도를 옹위하려는 국가의 뜻이겠는가. 이제부터는 원임(院任)이 상정일에 지역 유생들을 
인솔하고 먼저 석전에 참여한 뒤 본원의 향사는 중정일에 봉행한다면 향교와 서원이 한 몸
이면서도 선후의 질서를 갖게 될 것이다.38)

   이렇게 국학과 서원의 향사기일에 차등을 둠으로써 관학과 사학 사이의 질서를 분명히 하
고자 했던 생각은 서원과 향사(鄕祠)의 기일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향사의 기일은 보통 
중춘과 중추의 하정일(下丁日)로 정하게 되었다.39) 
   소수서원에서 계춘과 계추의 상정일에 향사를 봉행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신재가 백운동
서원의 원규에서 “춘추대향은 보통의 경우 계월 상정으로 하고, 상정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중정으로 바꾼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신재는 백운동서원의 원규에서 향사일을 ‘계월 

37) 朱子全書 別集卷8 ｢釋奠申禮部檢狀【見臨漳語錄】｣: “釋奠時日, 注云: ‘仲春上丁, 仲秋下丁.’ 某檢
準紹興、乾道、淳熙令, 並云‘二月、八月上丁釋奠文宣王’, 卽無‘下丁’之文. 又嘗竊見五禮申明冊內有
當時州郡申請,禮局已改‘下丁’爲‘上丁’訖, 其後又見故敷文閣待制薛弼任杭州敎授時所申. 今到本州檢尋
頒降舊本, 却無此條. 恐是前後節次頒降, 致有漏落. 將來如蒙別行鏤板, 卽乞先於儀內改‘下丁’作‘上丁’
字. 仍檢申明冊內, 備錄此條全文, 附載篇末, 以證元本之失.” / 國朝五禮序例 吉禮·時日: “仲春、仲
秋上丁, 釋奠文宣王.”

38) 寒岡集續集卷4 ｢院規【爲道東作】｣: “鄕校實爲本原之地, 而近來頹敝太甚, 雖有識之士, 亦不免自混
於流俗, 而如視他人家事, 此豈國家之尊聖衛道之意哉? 自今院任每値上丁, 率境內儒生, 先期齊會釋尊
後, 本院祀事行於中丁, 庶幾彼此一體, 先後有倫也.”

39) 睡谷集卷10 ｢報恩縣成東洲趙重峯兩先生鄕祠記｣: “ 每春秋仲月下丁, 一縣儒品長少畢會, 具牲牢以
薦獻, 如釋菜之儀. …… 其用下丁, 以院享在中丁也.”

鄭彦忠
金若默
金灌

【도표 5】
서원명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돈암 무성 병산

향사
기일

계춘
계추
상정

중춘
중추
중정

중춘
중추
중정

중춘
중추
중정

중춘
중추
중정

중춘
중추
중정

중춘
중추
중정

중춘
중추
중정

계춘
계추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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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이천)와 주자(운곡)를 주향으로 하고 한훤당 김굉필(1454-1504)을 배향한 천곡서원(川谷
書院)33)의 향사례 역시 퇴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34) 서원과 관련한 퇴계의 영향은 율
곡을 주향으로 하는 신항서원(莘巷書院)에서도 참고자료가 되었다.35) 이는 퇴계가 학파를 불
문하고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지속적인 발전과정에 튼튼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4.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전개

   백운동서원을 효시로 하여 조선에는 무수히 많은 서원들이 창설되었고, 이후 사설(私設)과 
첩설(疊設) 등의 남설(濫設)과 그로 인해 빚어진 적폐를 이유로 고종대에는 47개의 서원만을 
남기고 수백 곳의 서원을 훼철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서원을 대
표하는 9대서원의 향사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자 한다.36) 이 9대서원의 이름과 지역 그리고 창건 연도와 사액 연도 및 주향과 배향(종향) 
등에 관한 내용을 다음 표와 같다.

32) 韓國國學振興院, 古文書資料(資料番號: 國學資料 KS0069-2-83-00007) 참조.
33) 川谷書院은 京山志(星州邑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고을 서쪽 16리, 明巖方 雲谷里 伊

川 가에 있다. 嘉靖 戊午(1558)년에 牧使 盧慶麟이 고을 사람들과 함께 창건하였고, 錦溪 黃俊良이 
이를 이어 공사를 마쳤다. 처음에는 迎鳳書院이라 扁額을 달았다. 장차 文烈公 李兆年, 文忠公 李仁
復과 文敬公 金宏弼을 奉安하려고 하였다. 그 뒤 선비들이 갈무리된 두 이씨의 眞影에 念珠가 있다
는 이유로 논의하여 배척하였다. 寒岡 鄭逑가 臥龍의 故事를 인용, 李滉에게 稟議하여 伊川과 雲谷
을 봉안하였다. 이는 地名이 우연히 서로 같기 때문이었다. 인하여 金宏弼을 從享하였다. 宣祖때
(1573) 조정으로부터 편액을 하사받아 마루 북쪽에 걸었다. 또 동쪽 벽에도 편액이 걸려 있는데, 이
것은 이황의 글씨이다. 仁祖 癸亥(1623)년에 조정에 요청하여 文穆公 鄭逑를 從祀하였고, 壬午(1642)
년에 또 조정에 요청하여 文康公 張顯光을 종사하였다.”

    寒岡集卷9, ｢書川谷書院額板下｣에 의하면 寒岡은 1568년 退溪를 찾아뵙고 臥龍故事를 인용하여 
書院名을 ‘川谷’으로 정하고 아울러 편액을 직접 써 달라고 청하였다. 1573년에는 東岡(金宇顒)이 經
筵에서 임금께 청하여 편액을 하사받았다. 이 두 편액은 임란으로 소실되었고, 그 후 1599년에 후일 
書院 重建을 대비하여 石峯(韓濩)의 筆로 현판을 준비하였다. 또 寒岡은 退溪의 古宅을 방문하여 退
溪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버렸던 것으로 생각되는 大字로 쓴 ‘川谷院’ 세 글자를 찾아내고, 또 退溪의 
親筆인 ‘易東書院’의 ‘書’자를 본떠서 보충해 넣고 판각해서 川谷書院으로 보냈다.

34) 苟全集卷4 ｢答龍山洞主朴上舍明胤書｣: “某向參川谷書院享祀, 見伊川、雲谷兩位各有祭文, 就質于
寒岡, 則乃曰‘此是退溪先生所講定’.”

35) 宋子大全卷171 ｢莘巷書院廟庭碑｣: “淸州治東有洞焉, 有澗谷林泉之勝. 自隆慶庚午創立書院, 號曰
有定, 以爲士子藏修之所, 而又建祠宇於其後, 妥侑九先生祀板, 而依李文純公所定迎鳳之儀, 隔截東偏, 
以奉李文成公, 而七先生以次而序醊焉, 西溪則位西而面東.”

36) 9大書院의 享祀禮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陶山書院 別有司이신 李東耈 先生의 도움에 
힘입었음을 밝히며 감사를 드린다.

【도표 4】
서원명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돈암 무성 병산

소재지 영주
(경상도)

함양
(경상도)

경주
(경상도)

안동
(경상도)

장성
(전라도)

대구
(경상도)

논산
(충청도)

정읍
(전라도)

안동
(경상도)

창건 1543 1552 1572 1574 1590 1605 1634 1615 1614
사액 1550 1566 1574 1575 1662 1607 1660 1696 1863
주향 安珦 鄭汝昌 李彦迪 李滉 金麟厚 金宏弼 金長生 崔致遠 柳成龍
배향/
종향

安軸
安輔
周世鵬

姜翼
鄭蘊

趙穆 梁子澂 鄭逑 金集
宋浚吉
宋時烈

丁克仁
宋世琳
申潛

柳袗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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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일(期日)
   조선시대 서원 향사의 기일은 중춘(仲春)과 중추(仲秋)의 중정일(中丁日)로 하는 것이 일반
적이며, 몇몇 서원에서는 계춘(季春)과 계추(季秋)의 상정일(上丁日)에 향사를 봉행한다. 9대서
원의 경우도 7곳은 중춘과 중추의 중정일에 향사를 봉행하고, 소수서원과 병산서원에서만 계
춘과 계추의 상정일에 향사를 봉행한다. 

   중춘과 중추의 중정일에 향사를 봉행하는 이유는 중춘과 중추의 상정일에 국학에서 선성·
선사·선현 등에게 석전을 봉행하기 때문에 이와 차등을 두기 위해서이다.37) 이는 1605년 한훤
당 김굉필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된 도동서원(道東書院)의 원규를 제정한 한강
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교가 실은 본원이 되는 곳임에도 근래에 너무 심하게 퇴폐한 관계로, 학식이 있는 선
비들조차 유속에 뒤섞여서 (향교의 제향을) 남의 집 제사 보듯 하니 이 어찌 성인을 존숭하
고 도를 옹위하려는 국가의 뜻이겠는가. 이제부터는 원임(院任)이 상정일에 지역 유생들을 
인솔하고 먼저 석전에 참여한 뒤 본원의 향사는 중정일에 봉행한다면 향교와 서원이 한 몸
이면서도 선후의 질서를 갖게 될 것이다.38)

   이렇게 국학과 서원의 향사기일에 차등을 둠으로써 관학과 사학 사이의 질서를 분명히 하
고자 했던 생각은 서원과 향사(鄕祠)의 기일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향사의 기일은 보통 
중춘과 중추의 하정일(下丁日)로 정하게 되었다.39) 
   소수서원에서 계춘과 계추의 상정일에 향사를 봉행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신재가 백운동
서원의 원규에서 “춘추대향은 보통의 경우 계월 상정으로 하고, 상정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중정으로 바꾼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신재는 백운동서원의 원규에서 향사일을 ‘계월 

37) 朱子全書 別集卷8 ｢釋奠申禮部檢狀【見臨漳語錄】｣: “釋奠時日, 注云: ‘仲春上丁, 仲秋下丁.’ 某檢
準紹興、乾道、淳熙令, 並云‘二月、八月上丁釋奠文宣王’, 卽無‘下丁’之文. 又嘗竊見五禮申明冊內有
當時州郡申請,禮局已改‘下丁’爲‘上丁’訖, 其後又見故敷文閣待制薛弼任杭州敎授時所申. 今到本州檢尋
頒降舊本, 却無此條. 恐是前後節次頒降, 致有漏落. 將來如蒙別行鏤板, 卽乞先於儀內改‘下丁’作‘上丁’
字. 仍檢申明冊內, 備錄此條全文, 附載篇末, 以證元本之失.” / 國朝五禮序例 吉禮·時日: “仲春、仲
秋上丁, 釋奠文宣王.”

38) 寒岡集續集卷4 ｢院規【爲道東作】｣: “鄕校實爲本原之地, 而近來頹敝太甚, 雖有識之士, 亦不免自混
於流俗, 而如視他人家事, 此豈國家之尊聖衛道之意哉? 自今院任每値上丁, 率境內儒生, 先期齊會釋尊
後, 本院祀事行於中丁, 庶幾彼此一體, 先後有倫也.”

39) 睡谷集卷10 ｢報恩縣成東洲趙重峯兩先生鄕祠記｣: “ 每春秋仲月下丁, 一縣儒品長少畢會, 具牲牢以
薦獻, 如釋菜之儀. …… 其用下丁, 以院享在中丁也.”

鄭彦忠
金若默
金灌

【도표 5】
서원명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돈암 무성 병산

향사
기일

계춘
계추
상정

중춘
중추
중정

중춘
중추
중정

중춘
중추
중정

중춘
중추
중정

중춘
중추
중정

중춘
중추
중정

중춘
중추
중정

계춘
계추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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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이천)와 주자(운곡)를 주향으로 하고 한훤당 김굉필(1454-1504)을 배향한 천곡서원(川谷
書院)33)의 향사례 역시 퇴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34) 서원과 관련한 퇴계의 영향은 율
곡을 주향으로 하는 신항서원(莘巷書院)에서도 참고자료가 되었다.35) 이는 퇴계가 학파를 불
문하고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지속적인 발전과정에 튼튼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4.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전개

   백운동서원을 효시로 하여 조선에는 무수히 많은 서원들이 창설되었고, 이후 사설(私設)과 
첩설(疊設) 등의 남설(濫設)과 그로 인해 빚어진 적폐를 이유로 고종대에는 47개의 서원만을 
남기고 수백 곳의 서원을 훼철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서원을 대
표하는 9대서원의 향사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자 한다.36) 이 9대서원의 이름과 지역 그리고 창건 연도와 사액 연도 및 주향과 배향(종향) 
등에 관한 내용을 다음 표와 같다.

32) 韓國國學振興院, 古文書資料(資料番號: 國學資料 KS0069-2-83-00007) 참조.
33) 川谷書院은 京山志(星州邑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고을 서쪽 16리, 明巖方 雲谷里 伊

川 가에 있다. 嘉靖 戊午(1558)년에 牧使 盧慶麟이 고을 사람들과 함께 창건하였고, 錦溪 黃俊良이 
이를 이어 공사를 마쳤다. 처음에는 迎鳳書院이라 扁額을 달았다. 장차 文烈公 李兆年, 文忠公 李仁
復과 文敬公 金宏弼을 奉安하려고 하였다. 그 뒤 선비들이 갈무리된 두 이씨의 眞影에 念珠가 있다
는 이유로 논의하여 배척하였다. 寒岡 鄭逑가 臥龍의 故事를 인용, 李滉에게 稟議하여 伊川과 雲谷
을 봉안하였다. 이는 地名이 우연히 서로 같기 때문이었다. 인하여 金宏弼을 從享하였다. 宣祖때
(1573) 조정으로부터 편액을 하사받아 마루 북쪽에 걸었다. 또 동쪽 벽에도 편액이 걸려 있는데, 이
것은 이황의 글씨이다. 仁祖 癸亥(1623)년에 조정에 요청하여 文穆公 鄭逑를 從祀하였고, 壬午(1642)
년에 또 조정에 요청하여 文康公 張顯光을 종사하였다.”

    寒岡集卷9, ｢書川谷書院額板下｣에 의하면 寒岡은 1568년 退溪를 찾아뵙고 臥龍故事를 인용하여 
書院名을 ‘川谷’으로 정하고 아울러 편액을 직접 써 달라고 청하였다. 1573년에는 東岡(金宇顒)이 經
筵에서 임금께 청하여 편액을 하사받았다. 이 두 편액은 임란으로 소실되었고, 그 후 1599년에 후일 
書院 重建을 대비하여 石峯(韓濩)의 筆로 현판을 준비하였다. 또 寒岡은 退溪의 古宅을 방문하여 退
溪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버렸던 것으로 생각되는 大字로 쓴 ‘川谷院’ 세 글자를 찾아내고, 또 退溪의 
親筆인 ‘易東書院’의 ‘書’자를 본떠서 보충해 넣고 판각해서 川谷書院으로 보냈다.

34) 苟全集卷4 ｢答龍山洞主朴上舍明胤書｣: “某向參川谷書院享祀, 見伊川、雲谷兩位各有祭文, 就質于
寒岡, 則乃曰‘此是退溪先生所講定’.”

35) 宋子大全卷171 ｢莘巷書院廟庭碑｣: “淸州治東有洞焉, 有澗谷林泉之勝. 自隆慶庚午創立書院, 號曰
有定, 以爲士子藏修之所, 而又建祠宇於其後, 妥侑九先生祀板, 而依李文純公所定迎鳳之儀, 隔截東偏, 
以奉李文成公, 而七先生以次而序醊焉, 西溪則位西而面東.”

36) 9大書院의 享祀禮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陶山書院 別有司이신 李東耈 先生의 도움에 
힘입었음을 밝히며 감사를 드린다.

【도표 4】
서원명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돈암 무성 병산

소재지 영주
(경상도)

함양
(경상도)

경주
(경상도)

안동
(경상도)

장성
(전라도)

대구
(경상도)

논산
(충청도)

정읍
(전라도)

안동
(경상도)

창건 1543 1552 1572 1574 1590 1605 1634 1615 1614
사액 1550 1566 1574 1575 1662 1607 1660 1696 1863
주향 安珦 鄭汝昌 李彦迪 李滉 金麟厚 金宏弼 金長生 崔致遠 柳成龍
배향/
종향

安軸
安輔
周世鵬

姜翼
鄭蘊

趙穆 梁子澂 鄭逑 金集
宋浚吉
宋時烈

丁克仁
宋世琳
申潛

柳袗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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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서원에서 행해지는 성생의 경우 이와 같은 국가전례를 참고하였겠지만 정해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어가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서원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보인다. 소수서원의 
경우 ｢성생홀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성생위에 이른다. 남쪽에서 북쪽을 향한다. 축은 희생의 서쪽에
서 동쪽을 향한다. 사생은 희생의 동쪽에서 서쪽을 향한다. 축이 희생의 주위를 한 바퀴 돌
고, 동쪽을 향해 손을 들며 “살이 쪘습니다.[충(充)]”라고 한 뒤 물러나 자리로 돌아온다. 사
생이 조금 앞으로 나서 손을 들며 “살이 쪘습니다.[돌(腯)]”라고 한 뒤 물러나 자리로 돌아온
다. 사생은 희생을 끌고 부엌으로 가서 전사관에 넘겨준다.46)

   소수서원의 성생은 앞서 살펴본 국가전례에서 행해지는 성생의 의식절차를 비교적 충실하
게 반영하고 있다. 다만 국가전례에서는 늠희령 또는 장생령이 먼저 “살이 쪘습니까?[돌(腯)]”
라고 물으면, 이에 대해 태축 또는 대축이 “살이 쪘습니다.[충(充)]”라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데 비해, 여기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축이 먼저 “살이 쪘다[충(充)]”고 말하면, 이에 
대해 사생이 “살이 쪘다[돌(腯)]”고 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전례의 성생례는 희생을 담
당한 부서에서 희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희생으로서 충분한지를 물으면 제관들이 이를 살펴
본 다음 충분하다고 답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 이에 비해 소수서원의 경우에는 제관(축)이 먼
저 말하고 담당자(사생)가 나중에 말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성생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서 빚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서원에서 국가전례처럼 희생을 키워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희생으로서 충분함을 교차 확인하는 수준에서 성생이 행해
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옥산서원의 경우는 유사가 묻고 헌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헌관이 희생의 남쪽에
서 북쪽을 향해 선다. 재유사는 서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희생의 주위를 세 바퀴 돈 뒤, 손을 
씻고 꿇어앉아 희생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헌관을 향해 “살이 쪘습니다.[돌(腯)]”라고 하면, 
헌관은 “살이 쪘습니다.[충(充)]”라고 말한다. 옥산서원에서는 이 의식을 감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별도로 축과 장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와 헌관이 감생을 진행한
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할 때 ‘충(充)’이라 하고, 답할 때 ‘돌(腯)’이라 하기도 한
다.”는 말을 첨부해두었다.47)

   도산서원의 경우에도 옥산서원과 마찬가지로 유사와 헌관이 희생의 충(充)·돌(腯)에 대해 
확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좀 더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다. 

   유사가 희생 앞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서 국궁을 하고 “충”이라고 고하면, 헌관은 
희생의 동쪽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서 “돌”이라고 답한다. 유사는 다시 희생의 서쪽으
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서서 “충”이라고 고하면, 헌관은 다시 희생의 남쪽으로 나아가 북쪽
을 향해 서서 “돌”이라고 답한다. 유사는 다시 희생의 북쪽으로 나아가 남쪽을 향해 서서 
“충”이라고 고하면, 헌관은 다시 희생의 서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서서 “돌”이라고 답한

46) 紹修書院誌: “謁者引獻官, 詣省牲位. ○近南北向. ○祝位於牲西東向. ○司牲位於牲東西向. ○祝巡
牲一匝. ○東向擧手曰‘充’. ○退復位. ○司牲少前擧手曰‘腯’. ○退復位. ○司牲牽牲詣廚. ○授典祀
官.”

47) 玉山書院笏記帖: “獻官立於牲南北向. 齋有司自西折旋而左巡者三, 盥水帨手, 跪而檢摩牲, 向獻官
揖告曰‘腯’, 獻官曰‘充’.【或告充答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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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으로 정하게 된 이유를 “상사(上巳)의 청명한 날과 중양(重陽)의 아름다운 계절에는 생전
에 공께서 이곳에서 즐겁게 놀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추모하여 제사를 지내면 기
꺼이 강림하여 흠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40) 두 번째 이유는 그 뒤 퇴계가 백운동서원의 향
사례를 개정하면서도 기일과 관련해서는 수정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남서원(道
南書院)의 원생들도 “가을장마에 물이 불어나면 서원의 향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
에 중월 중정에 향사를 봉행하던 것을 계월 상정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며 한강에게 자문을 
구할 때, 퇴계가 소수서원의 향사일을 개정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41) 병산서원 역시 
계춘과 계추의 상정을 향사기일로 정하였으나 이에 관한 특별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2) 성생(省牲)
   성생은 향사에 바칠 희생이 튼실하게 살이 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의식이다.42) 이를 옥산
서원에서는 감생(監牲), 도산서원에서는 생간품(牲看品), 필암서원에서는 충돌례(充腯禮)라고 
달리 부르고 있지만 같은 의식이다. 성생은 정해진 의식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신당서에
는 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알자는 태상경을 인도하고 찬인은 어사를 인도한다. 단에 이르면 동쪽 계단으로 올라 씻
는 것을 살펴본다. 그런 뒤 내려와 성생위로 나아가 남쪽을 향해 선다. 늠희령이 조금 앞으
로 나와 “성생을 하십시오”라고 외치면, 태상경이 성생을 한다. 늠희령이 북쪽을 향해 손을 
들며 “살이 쪘습니까?[돌(腯)]”라고 하면, 모든 태축들이 각자 희생의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서쪽을 향해 손을 들며 “살이 쪘습니다.[충(充)]”라고 한다. 모든 태축들과 늠희령은 줄을 지
어 희생을 끌고 푸줏간으로 가서 태관에게 넘겨준다.43)

   국조오례서례에도 이와 대동소이한 의식절차가 실려 있다.44) 다만 문선왕에게 올리는 석
전은 중사에 속하는데, 여기에서는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감찰을 인도한다. 모두 
평상복 차림으로 희생의 충돌을 살핀다”고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45) 물론 이것은 서원에
서 성생을 하는 의식은 아니고 국가전례이다. 그러나 헌관들이 성생에 참여하는 것이라든가, 
성생을 할 때 ‘돌’과 ‘충’을 외치면서 희생의 상태를 서로 점검하는 의식은 서원의 성생에도 

40) 竹溪志·｢雜錄後｣ 院規: “上巳之淸明、重陽之佳節, 卽公平生所浴禊遊賞於此者, 追而祭之, 公必樂
而降歆.”

41) 寒岡集卷3 ｢答道南院生｣ 道南院生問: “院在長江大川之間, 每遇秋雨大浸, 則四方士子至者甚少. 竊
念書院享祀, 國中通用仲月中丁, 不敢有異議, 而事勢如右, 欲用季月上丁, 以避水潦, 得免闕事之患. 此
又非全無所據, 嘗見周愼齋所定紹修儀範, 軌中未穩處, 退溪先生多所評改, 而祭用季月上丁一段則不改. 
若是大段未安, 則必不仍存, 就季月上丁以行何如?”

42) 舊唐書 卷24 志第4·禮儀4: “太牢皆棧飼於廩犧署, 以至充腯. 臨祭, 視其充瘦, 謂之省牲.”
43) 新唐書 卷11 禮樂志第1: “謁者引太常卿, 賛引引御史, 入詣壇東陛升, 視滌濯, 降就省牲位, 南向立. 

廩犧令少前, 曰‘請省牲’. 太常卿省牲. 廩犧令北靣舉手曰‘腯’, 諸太祝各循牲一匝, 西向舉手曰‘充’. 諸
太祝與廩犧令以次牽牲詣厨授太官.” / 참고로 大唐開元禮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大唐開元
禮 卷16, 吉禮·省牲器: “謁者引太常卿, 就省牲位南向立, 廪犧令少前, 曰‘請省牲’, 退復位. 太常卿省
牲. 廪犧令又前, 北面舉手, 曰‘腯’, 還本位. 諸太祝各循牲一匝, 西向舉手, 曰‘充’, 俱還本位. 諸太祝與
廪犧令以次牽牲詣厨, 授太官令.”

44)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省牲器: “謁者引終獻官,【若領議政爲亞獻, 則亞獻官省牲器.】 贊引引監察升
自阼階, 視滌濯, 執事者皆擧羃告潔. 訖, 引降就省牲位, 南向立. 掌牲令小前曰‘請省牲’, 退復位, 終獻
官省牲. 掌牲令又前, 擧手曰‘腯’, 復位, 諸大祝各巡牲一匝, 西向擧手曰‘充’, 俱復位. 請大祝與掌牲令, 
以次牽牲, 詣廚授典祀官.”

45)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省牲器: “謁者引獻官, 贊引引監察.【外則無監察.】 俱以常服, 視牲充腯.”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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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서원에서 행해지는 성생의 경우 이와 같은 국가전례를 참고하였겠지만 정해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어가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서원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보인다. 소수서원의 
경우 ｢성생홀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성생위에 이른다. 남쪽에서 북쪽을 향한다. 축은 희생의 서쪽에
서 동쪽을 향한다. 사생은 희생의 동쪽에서 서쪽을 향한다. 축이 희생의 주위를 한 바퀴 돌
고, 동쪽을 향해 손을 들며 “살이 쪘습니다.[충(充)]”라고 한 뒤 물러나 자리로 돌아온다. 사
생이 조금 앞으로 나서 손을 들며 “살이 쪘습니다.[돌(腯)]”라고 한 뒤 물러나 자리로 돌아온
다. 사생은 희생을 끌고 부엌으로 가서 전사관에 넘겨준다.46)

   소수서원의 성생은 앞서 살펴본 국가전례에서 행해지는 성생의 의식절차를 비교적 충실하
게 반영하고 있다. 다만 국가전례에서는 늠희령 또는 장생령이 먼저 “살이 쪘습니까?[돌(腯)]”
라고 물으면, 이에 대해 태축 또는 대축이 “살이 쪘습니다.[충(充)]”라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데 비해, 여기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축이 먼저 “살이 쪘다[충(充)]”고 말하면, 이에 
대해 사생이 “살이 쪘다[돌(腯)]”고 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전례의 성생례는 희생을 담
당한 부서에서 희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희생으로서 충분한지를 물으면 제관들이 이를 살펴
본 다음 충분하다고 답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 이에 비해 소수서원의 경우에는 제관(축)이 먼
저 말하고 담당자(사생)가 나중에 말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성생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서 빚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서원에서 국가전례처럼 희생을 키워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희생으로서 충분함을 교차 확인하는 수준에서 성생이 행해
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옥산서원의 경우는 유사가 묻고 헌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헌관이 희생의 남쪽에
서 북쪽을 향해 선다. 재유사는 서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희생의 주위를 세 바퀴 돈 뒤, 손을 
씻고 꿇어앉아 희생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헌관을 향해 “살이 쪘습니다.[돌(腯)]”라고 하면, 
헌관은 “살이 쪘습니다.[충(充)]”라고 말한다. 옥산서원에서는 이 의식을 감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별도로 축과 장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와 헌관이 감생을 진행한
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할 때 ‘충(充)’이라 하고, 답할 때 ‘돌(腯)’이라 하기도 한
다.”는 말을 첨부해두었다.47)

   도산서원의 경우에도 옥산서원과 마찬가지로 유사와 헌관이 희생의 충(充)·돌(腯)에 대해 
확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좀 더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다. 

   유사가 희생 앞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서 국궁을 하고 “충”이라고 고하면, 헌관은 
희생의 동쪽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서 “돌”이라고 답한다. 유사는 다시 희생의 서쪽으
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서서 “충”이라고 고하면, 헌관은 다시 희생의 남쪽으로 나아가 북쪽
을 향해 서서 “돌”이라고 답한다. 유사는 다시 희생의 북쪽으로 나아가 남쪽을 향해 서서 
“충”이라고 고하면, 헌관은 다시 희생의 서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서서 “돌”이라고 답한

46) 紹修書院誌: “謁者引獻官, 詣省牲位. ○近南北向. ○祝位於牲西東向. ○司牲位於牲東西向. ○祝巡
牲一匝. ○東向擧手曰‘充’. ○退復位. ○司牲少前擧手曰‘腯’. ○退復位. ○司牲牽牲詣廚. ○授典祀
官.”

47) 玉山書院笏記帖: “獻官立於牲南北向. 齋有司自西折旋而左巡者三, 盥水帨手, 跪而檢摩牲, 向獻官
揖告曰‘腯’, 獻官曰‘充’.【或告充答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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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으로 정하게 된 이유를 “상사(上巳)의 청명한 날과 중양(重陽)의 아름다운 계절에는 생전
에 공께서 이곳에서 즐겁게 놀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추모하여 제사를 지내면 기
꺼이 강림하여 흠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40) 두 번째 이유는 그 뒤 퇴계가 백운동서원의 향
사례를 개정하면서도 기일과 관련해서는 수정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남서원(道
南書院)의 원생들도 “가을장마에 물이 불어나면 서원의 향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
에 중월 중정에 향사를 봉행하던 것을 계월 상정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며 한강에게 자문을 
구할 때, 퇴계가 소수서원의 향사일을 개정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41) 병산서원 역시 
계춘과 계추의 상정을 향사기일로 정하였으나 이에 관한 특별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2) 성생(省牲)
   성생은 향사에 바칠 희생이 튼실하게 살이 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의식이다.42) 이를 옥산
서원에서는 감생(監牲), 도산서원에서는 생간품(牲看品), 필암서원에서는 충돌례(充腯禮)라고 
달리 부르고 있지만 같은 의식이다. 성생은 정해진 의식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신당서에
는 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알자는 태상경을 인도하고 찬인은 어사를 인도한다. 단에 이르면 동쪽 계단으로 올라 씻
는 것을 살펴본다. 그런 뒤 내려와 성생위로 나아가 남쪽을 향해 선다. 늠희령이 조금 앞으
로 나와 “성생을 하십시오”라고 외치면, 태상경이 성생을 한다. 늠희령이 북쪽을 향해 손을 
들며 “살이 쪘습니까?[돌(腯)]”라고 하면, 모든 태축들이 각자 희생의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서쪽을 향해 손을 들며 “살이 쪘습니다.[충(充)]”라고 한다. 모든 태축들과 늠희령은 줄을 지
어 희생을 끌고 푸줏간으로 가서 태관에게 넘겨준다.43)

   국조오례서례에도 이와 대동소이한 의식절차가 실려 있다.44) 다만 문선왕에게 올리는 석
전은 중사에 속하는데, 여기에서는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감찰을 인도한다. 모두 
평상복 차림으로 희생의 충돌을 살핀다”고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45) 물론 이것은 서원에
서 성생을 하는 의식은 아니고 국가전례이다. 그러나 헌관들이 성생에 참여하는 것이라든가, 
성생을 할 때 ‘돌’과 ‘충’을 외치면서 희생의 상태를 서로 점검하는 의식은 서원의 성생에도 

40) 竹溪志·｢雜錄後｣ 院規: “上巳之淸明、重陽之佳節, 卽公平生所浴禊遊賞於此者, 追而祭之, 公必樂
而降歆.”

41) 寒岡集卷3 ｢答道南院生｣ 道南院生問: “院在長江大川之間, 每遇秋雨大浸, 則四方士子至者甚少. 竊
念書院享祀, 國中通用仲月中丁, 不敢有異議, 而事勢如右, 欲用季月上丁, 以避水潦, 得免闕事之患. 此
又非全無所據, 嘗見周愼齋所定紹修儀範, 軌中未穩處, 退溪先生多所評改, 而祭用季月上丁一段則不改. 
若是大段未安, 則必不仍存, 就季月上丁以行何如?”

42) 舊唐書 卷24 志第4·禮儀4: “太牢皆棧飼於廩犧署, 以至充腯. 臨祭, 視其充瘦, 謂之省牲.”
43) 新唐書 卷11 禮樂志第1: “謁者引太常卿, 賛引引御史, 入詣壇東陛升, 視滌濯, 降就省牲位, 南向立. 

廩犧令少前, 曰‘請省牲’. 太常卿省牲. 廩犧令北靣舉手曰‘腯’, 諸太祝各循牲一匝, 西向舉手曰‘充’. 諸
太祝與廩犧令以次牽牲詣厨授太官.” / 참고로 大唐開元禮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大唐開元
禮 卷16, 吉禮·省牲器: “謁者引太常卿, 就省牲位南向立, 廪犧令少前, 曰‘請省牲’, 退復位. 太常卿省
牲. 廪犧令又前, 北面舉手, 曰‘腯’, 還本位. 諸太祝各循牲一匝, 西向舉手, 曰‘充’, 俱還本位. 諸太祝與
廪犧令以次牽牲詣厨, 授太官令.”

44)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省牲器: “謁者引終獻官,【若領議政爲亞獻, 則亞獻官省牲器.】 贊引引監察升
自阼階, 視滌濯, 執事者皆擧羃告潔. 訖, 引降就省牲位, 南向立. 掌牲令小前曰‘請省牲’, 退復位, 終獻
官省牲. 掌牲令又前, 擧手曰‘腯’, 復位, 諸大祝各巡牲一匝, 西向擧手曰‘充’, 俱復位. 請大祝與掌牲令, 
以次牽牲, 詣廚授典祀官.”

45)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省牲器: “謁者引獻官, 贊引引監察.【外則無監察.】 俱以常服, 視牲充腯.”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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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의 전례를 참고는 하되 그것과는 융쇄의 차등을 분명히 하려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각 
서원 별로 진설되는 제기의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경우 다른 서원들과 다르게 보·궤를 각
각 2개씩으로 했다는 점과 돈암서원만 변·두를 각각 3개씩으로 했다는 점이다. 
   먼저, 소수서원에서 보·궤를 각각 2개씩으로 하는 것은 소수서원의 전신인 백운동서원에서 
애초에 보·궤를 2개씩 사용했던 전통이 있었다는 점, 특히 퇴계가 백운동서원의 향사례에 대
해 수정을 가하면서도 이러한 규모를 그대로 묵인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도산서
원의 경우도 소수서원 향사례에 담긴 퇴계의 뜻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같은 규모를 채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원들은 이보다 더 간소화한 형태로 1보1궤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산서원에서도 ‘계미국감(癸未國減)’의 조처에 따라 1보·1궤로 줄여서 진설하는 방식
으로 개정되었다.53)

   변·두의 규모 역시 백운동서원과 퇴계의 선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자료가 있다. 한강은 삼익재(三益齋) 이천배(李天培: 1558-1604)와 
천곡서원의 향사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은 바 있다. 그중에는 제기의 규모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서 삼익재는 향교에서 8변·8두를 사용하므로 서원에서는 6변·6두
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한강은 4변·4두가 적합하다는 답을 제시하였
다.54) 한강은 천곡서원 뿐만 아니라 도남서원이나 도동서원 등 서원의 창설과 운영에 관련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퇴계의 입장을 많이 참고했음은 여러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돈암서원에서 유독 3변·3두를 사용하는 이유는 상고할 수 없다.

   ②생조(牲俎): 생(牲)은 조(俎)에 올려서 진설하게 된다. 따라서 진설되는 조의 개수가 곧 
생의 규모를 나타낸다. 원칙적으로 국학에서 봉행하는 석전에서는 태뢰(우·양·시)를 올리기 때
문에 조가 3개이고, 주현의 향교에서는 양성(羊腥)과 시성(豕腥)만 올리기 때문에 조가 2개이
다. 그러나 국학과 향교에서도 종사에는 조가 1개이고 여기에는 시성을 올린다.55) 조선의 서
원에서는 대부분 시생(豕牲)만 올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역시 향교의 석전과 비교했을 
때 융쇄의 차등을 두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각 서원 별로 진설되는 생의 종류
는 다음 표와 같다. 

52)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의 ｢釋奠從享【州縣同】｣ 참조.
53) 陶山書院笏記帖 및 김미영, 서원 향사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국

학연구22, 25쪽 참고.)
54) 寒岡集卷6 ｢答李景發｣ (問)“祭品, 州府大祭, 用八籩八豆, 今用六籩六豆似宜, 而但念兩先生祭享, 

非若鄕賢之例, 何如?” (答)“二先生用四籩四豆, 寒暄先生用五禮儀從祀之式, 左右各二籩二豆.”
55)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의 ｢親享先農及配位【親享文宣王及配位同. 惟配位無羊腥熟.】｣와 ｢釋奠從享

【州縣同】｣ 및 ｢州縣釋奠正配位【從享與國學同】｣ 참조.

【도표 7】
서원명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돈암 무성 병산

보·궤 兩簠
兩簋

一簠
一簋

一簠
一簋

兩簠
兩簋

一簠
一簋

一簠
一簋

一簠
一簋

一簠
一簋

一簠
一簋

변·두 四籩
四豆

四籩
四豆

四籩
四豆

四籩
四豆

四籩
四豆

四籩
四豆

三籩
三豆

四籩
四豆

四籩
四豆

【도표 8】
서원명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돈암 무성 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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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8) 

   이밖에 남계서원과 필암서원의 경우에는 축이 ‘충’을 고하면 헌관이 ‘돌’로 응답하도록 되
어 있고, 도동서원의 경우에는 축이 ‘돌’을 고하면 헌관이 ‘충’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둔
암서원, 무성서원, 병산서원은 성생하는 절차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서원들마
다 다소간의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서원의 향사례 자체가 정해진 예제를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국가전례를 참고하면서도 그것과 차별을 두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49) 따라서 국가전례 
가운데 어떤 점은 수용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불가
피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
운 현상이다.

   (3) 진설(陳設)
   서원 향사례의 특징은 아무래도 진설의 내용과 규모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진설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계가 백운동서원의 향사례를 정비한 이후 
이른바 ‘설미’가 진설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으며, 대체로 석전에 진설되는 제품들을 참고해
서 진설되었다. 이에 비해 제기의 개수와 희생의 종류 등으로 대표되는 진설의 규모와 관련해
서는 국학 또는 향교 그리고 향사 사이에서 서원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견지했
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제기(祭器): 서원에서 사용하는 제기의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국학이나 향교에
서 시행하는 석전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당개원례를 보면 국학에서 시행하는 선성
과 선사에게 올리는 석전의 경우 “변(籩)·두(豆) 각각 10개, 보(簠)·궤(簋) 각각 2개 그리고 등
(㽅)·형(鉶)·조(俎)는 각각 3개”라고 했고, 주현의 석전에서는 “변·두 각각 8개, 보·궤 각각 2개 
그리고 조는 각각 3개”라고 했다.50) 국조오례의에서도 주현의 경우 조가 2개라는 것만 다를 
뿐 대부분 대당개원례의 형식과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다.51) 
   이에 비해 서원의 향사에서는 대부분 보·궤는 각각 1개, 변·두는 각각 4개 그리고 조는 1
개로 하는 규모를 채택한다. 이는 국학이나 향교보다는 간소하지만 국학이나 향교의 종사에 
올리는 규모(변두 각각 2개, 보궤 각각 1개 그리고 조 1개)52)보다는 융숭한 것으로, 국학이나 

48) 陶山書院儀節: “有司就牲前北向立, 鞠躬告曰‘充’. 獻官就牲東西向立,應曰腯. ○有司又就牲西東向
立, 告曰‘充’. 獻官又就牲南北向立, 應曰‘腯’. ○有司又就牲北南向立, 告曰‘充’. 獻官又就牲西東向立, 
應曰‘腯’.”

49) 寒岡集卷6 ｢答李景發｣: (問)“笏記無省牲儀. 國學則初獻官省牲, 而祝告充腯; 州縣則終獻官省牲, 
而不告充腯, 未知院享則何以爲之?” (答)“舊儀, 初獻官以下就繫牲處列立, 祝告充腯.”【右川谷奉安】

50)   大唐開元禮卷1 序例上: “春秋釋奠於孔宣父、九十五坐. 先聖、先師各籩十、豆十、簋二、簠
二、㽅三、鉶三、俎三.” 같은 책 같은 곳: “州縣祭社稷、先聖, 釋奠于先師, 每坐各籩八、豆八、簋
二、簠二、俎三.”

51)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의 ｢親享先農及配位【親享文宣王及配位同. 惟配位無羊腥熟.】｣와 ｢州縣釋奠
正配位【從享與國學同】｣ 참조.

【도표 6】
서원명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돈암 무성 병산

성생 祝充
司牲腯

祝充
獻官腯

有司腯
獻官充

有司充
獻官腯

祝充
獻官腯

祝腯
獻官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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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의 전례를 참고는 하되 그것과는 융쇄의 차등을 분명히 하려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각 
서원 별로 진설되는 제기의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경우 다른 서원들과 다르게 보·궤를 각
각 2개씩으로 했다는 점과 돈암서원만 변·두를 각각 3개씩으로 했다는 점이다. 
   먼저, 소수서원에서 보·궤를 각각 2개씩으로 하는 것은 소수서원의 전신인 백운동서원에서 
애초에 보·궤를 2개씩 사용했던 전통이 있었다는 점, 특히 퇴계가 백운동서원의 향사례에 대
해 수정을 가하면서도 이러한 규모를 그대로 묵인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도산서
원의 경우도 소수서원 향사례에 담긴 퇴계의 뜻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같은 규모를 채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원들은 이보다 더 간소화한 형태로 1보1궤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산서원에서도 ‘계미국감(癸未國減)’의 조처에 따라 1보·1궤로 줄여서 진설하는 방식
으로 개정되었다.53)

   변·두의 규모 역시 백운동서원과 퇴계의 선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자료가 있다. 한강은 삼익재(三益齋) 이천배(李天培: 1558-1604)와 
천곡서원의 향사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은 바 있다. 그중에는 제기의 규모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서 삼익재는 향교에서 8변·8두를 사용하므로 서원에서는 6변·6두
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한강은 4변·4두가 적합하다는 답을 제시하였
다.54) 한강은 천곡서원 뿐만 아니라 도남서원이나 도동서원 등 서원의 창설과 운영에 관련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퇴계의 입장을 많이 참고했음은 여러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돈암서원에서 유독 3변·3두를 사용하는 이유는 상고할 수 없다.

   ②생조(牲俎): 생(牲)은 조(俎)에 올려서 진설하게 된다. 따라서 진설되는 조의 개수가 곧 
생의 규모를 나타낸다. 원칙적으로 국학에서 봉행하는 석전에서는 태뢰(우·양·시)를 올리기 때
문에 조가 3개이고, 주현의 향교에서는 양성(羊腥)과 시성(豕腥)만 올리기 때문에 조가 2개이
다. 그러나 국학과 향교에서도 종사에는 조가 1개이고 여기에는 시성을 올린다.55) 조선의 서
원에서는 대부분 시생(豕牲)만 올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역시 향교의 석전과 비교했을 
때 융쇄의 차등을 두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각 서원 별로 진설되는 생의 종류
는 다음 표와 같다. 

52)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의 ｢釋奠從享【州縣同】｣ 참조.
53) 陶山書院笏記帖 및 김미영, 서원 향사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국

학연구22, 25쪽 참고.)
54) 寒岡集卷6 ｢答李景發｣ (問)“祭品, 州府大祭, 用八籩八豆, 今用六籩六豆似宜, 而但念兩先生祭享, 

非若鄕賢之例, 何如?” (答)“二先生用四籩四豆, 寒暄先生用五禮儀從祀之式, 左右各二籩二豆.”
55)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의 ｢親享先農及配位【親享文宣王及配位同. 惟配位無羊腥熟.】｣와 ｢釋奠從享

【州縣同】｣ 및 ｢州縣釋奠正配位【從享與國學同】｣ 참조.

【도표 7】
서원명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돈암 무성 병산

보·궤 兩簠
兩簋

一簠
一簋

一簠
一簋

兩簠
兩簋

一簠
一簋

一簠
一簋

一簠
一簋

一簠
一簋

一簠
一簋

변·두 四籩
四豆

四籩
四豆

四籩
四豆

四籩
四豆

四籩
四豆

四籩
四豆

三籩
三豆

四籩
四豆

四籩
四豆

【도표 8】
서원명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돈암 무성 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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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8) 

   이밖에 남계서원과 필암서원의 경우에는 축이 ‘충’을 고하면 헌관이 ‘돌’로 응답하도록 되
어 있고, 도동서원의 경우에는 축이 ‘돌’을 고하면 헌관이 ‘충’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둔
암서원, 무성서원, 병산서원은 성생하는 절차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서원들마
다 다소간의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서원의 향사례 자체가 정해진 예제를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국가전례를 참고하면서도 그것과 차별을 두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49) 따라서 국가전례 
가운데 어떤 점은 수용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불가
피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
운 현상이다.

   (3) 진설(陳設)
   서원 향사례의 특징은 아무래도 진설의 내용과 규모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진설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계가 백운동서원의 향사례를 정비한 이후 
이른바 ‘설미’가 진설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으며, 대체로 석전에 진설되는 제품들을 참고해
서 진설되었다. 이에 비해 제기의 개수와 희생의 종류 등으로 대표되는 진설의 규모와 관련해
서는 국학 또는 향교 그리고 향사 사이에서 서원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견지했
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제기(祭器): 서원에서 사용하는 제기의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국학이나 향교에
서 시행하는 석전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당개원례를 보면 국학에서 시행하는 선성
과 선사에게 올리는 석전의 경우 “변(籩)·두(豆) 각각 10개, 보(簠)·궤(簋) 각각 2개 그리고 등
(㽅)·형(鉶)·조(俎)는 각각 3개”라고 했고, 주현의 석전에서는 “변·두 각각 8개, 보·궤 각각 2개 
그리고 조는 각각 3개”라고 했다.50) 국조오례의에서도 주현의 경우 조가 2개라는 것만 다를 
뿐 대부분 대당개원례의 형식과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다.51) 
   이에 비해 서원의 향사에서는 대부분 보·궤는 각각 1개, 변·두는 각각 4개 그리고 조는 1
개로 하는 규모를 채택한다. 이는 국학이나 향교보다는 간소하지만 국학이나 향교의 종사에 
올리는 규모(변두 각각 2개, 보궤 각각 1개 그리고 조 1개)52)보다는 융숭한 것으로, 국학이나 

48) 陶山書院儀節: “有司就牲前北向立, 鞠躬告曰‘充’. 獻官就牲東西向立,應曰腯. ○有司又就牲西東向
立, 告曰‘充’. 獻官又就牲南北向立, 應曰‘腯’. ○有司又就牲北南向立, 告曰‘充’. 獻官又就牲西東向立, 
應曰‘腯’.”

49) 寒岡集卷6 ｢答李景發｣: (問)“笏記無省牲儀. 國學則初獻官省牲, 而祝告充腯; 州縣則終獻官省牲, 
而不告充腯, 未知院享則何以爲之?” (答)“舊儀, 初獻官以下就繫牲處列立, 祝告充腯.”【右川谷奉安】

50)   大唐開元禮卷1 序例上: “春秋釋奠於孔宣父、九十五坐. 先聖、先師各籩十、豆十、簋二、簠
二、㽅三、鉶三、俎三.” 같은 책 같은 곳: “州縣祭社稷、先聖, 釋奠于先師, 每坐各籩八、豆八、簋
二、簠二、俎三.”

51)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의 ｢親享先農及配位【親享文宣王及配位同. 惟配位無羊腥熟.】｣와 ｢州縣釋奠
正配位【從享與國學同】｣ 참조.

【도표 6】
서원명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돈암 무성 병산

성생 祝充
司牲腯

祝充
獻官腯

有司腯
獻官充

有司充
獻官腯

祝充
獻官腯

祝腯
獻官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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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祭)가 아니면 폐를 사용하지 말라”62)고 하였을 뿐 아니라 향사의절에도 전폐하는 절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망예를 할 때도 축문만 묻도록 되어 있다. 이는 퇴계가 백운동서원 향사
례를 수정할 때에도 고치지 않았다. 옥산서원 역시 현전하는 홀기의 진설도에는 폐가 명시되
어 있지만, 구진설도에는 폐가 그려져 있지 않고, 현행 축식에는 “청작생폐(淸酌牲幣)”라고 되
어 있지만, 옛날 축식에는 “청작결생(淸酌潔牲)”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폐에 대한 언급은 없
다.63) 따라서 현전하는 홀기에 전폐례가 있고 망료례를 행할 때도 축문과 폐를 함께 불사르도
록 되어 있지만 이는 후대에 개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병산서원은 진설도에도 폐비가 없을 뿐 
아니라 향사의절에도 전폐례가 없으며 망예를 할 때도 축문만 묻도록 되어 있다. 
   이 서원들과 달리 나머지 서원들에서는 폐비를 대부분 진설하고 있다. 특히 필암서원에서
는 “폐포(幣布)는 29척(정위: 18척, 배위: 11척)”이라고 폐의 종류와 규모까지 명시하고 있
다.64) 돈암서원에서도 “폐는 저포(苧布)를 사용하고, 길이는 조례기척(造禮器尺)으로 1장8척이
다. 저포가 없을 경우 백포(白布)나 백면포(白綿布)로 대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65) 도산서
원의 경우는 진설도에 폐가 명시되어 있어서 원래는 폐를 진설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좌우에 ‘무진(戊辰)’과 ‘국감(國減)’이라고 표기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조처에 따라 더 이상 폐
를 진설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홀기에도 전폐례에 관한 글귀들 위에 종이를 
붙여서 보이지 않게 하였고, 망예를 할 때도 축문만 묻게 하였다.

5. 결론

   중국 당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발전해온 서원은 북송대에 향사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남송대에 이르러서 서원의 향사는 독자적인 위상을 
갖게 된다. 서원의 향사는 국학이나 주현의 학에서 봉행하는 석전을 기준으로 삼아 모방을 하
면서도, 그 대상과 규모 그리고 의식절차 등에서는 융쇄의 차등을 견지한다. 특히 대상을 선
정할 때는 이른바 신유학의 도통의식을 강력하게 반영하는가 하면, 의식절차에서는 훨씬 간소
화한 방식을 채택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서원 향사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은 신재 주세붕이 1543년 창건한 백운동서원이며, 이 서원은 퇴계 
이황의 주선으로 조선시대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된다. 이러한 서원 관련 활동을 하
는 과정에서 퇴계는 신재가 제정한 백운동서원의 향사례에 대폭 수정을 가함으로써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특히 제품의 진설과 의절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표준
을 제시하였고, 제관의 구분과 수행조건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공했다. 이후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는 이러한 퇴계의 작업결과물을 기준으로 삼아 계승과 비판 그리고 조정의 과정을 거치
면서 발전해갔다.
   조선시대에는 수백 개의 서원들이 세워졌고, 그 많은 서원들이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양
산해내자 대대적인 훼철의 과정을 겪기도 했다. 현존하는 서원들 중에 대표적인 서원이 이른
바 9대서원(소수서원·남계서원·옥산서원·도산서원·필암서원·도동서원·돈암서원·무성서원·병산서
원)이다. 이 9대서원의 향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조선시대 서원들이 어떻게 향사례를 전개해갔

62) 竹溪志·｢依圖祭用雜物式｣: “非別祭, 勿用幣.”
63) 嶺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玉山書院誌, 1993, 嶺南大學校出版部, 39쪽.
64) 邊時淵 編, 筆巖書院誌: “幣布二十九尺【正位十八尺, 配位十一尺.】”
65) 遯巖書院, 遯巖書院誌: “幣【用苧布, 長一丈八尺, 用造禮器尺. 無則代以白布, 或白綿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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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소수서원과 옥산서원 그리고 도산서원에서는 특이하게도 계성(鷄
腥)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계(鷄)는 주례에 등장하는 육생(六牲) 중 하나이고,56) 좌전에는 
오생(五牲)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으며,57) 예기에도 여러 희생들 중 우(牛)·시(豕/豚)·양(羊) 
다음으로 언급되어 있다.58) 이런 전거들에 비추어 볼 때, 계가 우·양·시와 차등을 가지면서도 
주요한 희생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에서 희생으로 계성
(鷄腥)을 채택한 까닭 역시 서원의 위상을 감안한 조심스러운 대안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서원의 향사례에서 계성을 올리는 것은 백운동서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준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퇴계가 이를 용인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서원에서
도 이를 동일하게 준용하였을 것이고, 그것은 한동안 서원 향사례의 표준으로 여겨졌던 것 같
다. 한강의 고제인 동호(東湖) 이서(李: 1566-1651)는 “도산서원과 서계서원의 준례에 따라 
계생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59) 하지만 계생을 쓰는 것은 어느 시점 이후에 서원
의 향사례로서는 너무 소홀하다는 느낌을 주었고,60)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서원에서 시생으로 
바꿨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본래 계성을 올리던 소수서원과 옥산서원 그리고 도산서원에도 
시생으로 바꾸도록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③폐비(幣篚): 폐(幣)는 비(篚)에 담아서 진설하게 된다. 폐비를 진설하느냐의 여부 역시 향
사의 위상과 규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된다. 국학과 향교의 석전인 경우 문선왕과 
배위의 진설도에는 폐비가 표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향을 올린 뒤에 이것을 올리라”[上香後
奠此]고 명시되어 있는 데 반해, 종향의 진설도에는 폐비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61) 서원 향사례의 경우에는 서원별로 폐비를 진설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
도 있으며, 도산서원의 경우는 처음에는 폐비를 진설하다가 나중에 ‘무진국감(戊辰國減)’의 조
처에 따라 진설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었다. 각 서원별로 폐비가 진설되었는지 여부는 다음 표
와 같다.

   폐비를 진설하느냐의 여부는 향사의절에서 전폐례를 시행하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
며, 망예(望瘞) 또는 망료(望燎)를 할 때 축문과 폐를 함께 묻거나 불사르느냐 아니면 축문만 
묻거나 불사르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전폐를 할 경우에는 축문에도 이를 
명시하므로 축문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수서원의 경우 진설도에는 폐비가 명시되어 있지만, 신재는 ｢의도제용잡물식｣에서 “별제

56) 周禮·｢地官·牧人｣: “掌牧六牲而阜蕃其物, 以共祭祀之牲牷.” 鄭玄: “六牲, 謂牛、馬、羊、豕、犬、
鷄.”

57) 左傳 昭公十一年: “五牲不相爲用.” 杜預: “五牲, 牛、羊、豕、犬、鷄.” 
58) 禮記·｢曲禮下｣: “凡祭宗廟之禮, 牛曰一元大武, 豕曰剛鬣, 豚曰腯肥, 羊曰柔毛, 鷄曰翰音, …… .”
59) 東湖集卷1 ｢答金圓菴以謙｣: “書院之不用鷄牲, 先生嘗言其非. …… 依陶山、西溪例用鷄牲, 則正是

先生之遺意也.”
60) 无悶堂集別集卷1 ｢龍淵書院請額疏[周寀]｣: “春秋享祀, 亦多苟簡, 薄酒鷄牲, 未成儀式.”
61)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의 ｢親享先農及配位【親享文宣王及配位同. 惟配位無羊腥熟.】｣와 ｢釋奠從享

【州縣同】｣ 및 ｢州縣釋奠正配位【從享與國學同】｣ 참조.

생 鷄 豕 鷄 鷄 豕 豕 豕/羔 豕 猪

【도표 9】
서원명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돈암 무성 병산

폐 × 〇 × △ 〇 〇 〇 〇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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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祭)가 아니면 폐를 사용하지 말라”62)고 하였을 뿐 아니라 향사의절에도 전폐하는 절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망예를 할 때도 축문만 묻도록 되어 있다. 이는 퇴계가 백운동서원 향사
례를 수정할 때에도 고치지 않았다. 옥산서원 역시 현전하는 홀기의 진설도에는 폐가 명시되
어 있지만, 구진설도에는 폐가 그려져 있지 않고, 현행 축식에는 “청작생폐(淸酌牲幣)”라고 되
어 있지만, 옛날 축식에는 “청작결생(淸酌潔牲)”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폐에 대한 언급은 없
다.63) 따라서 현전하는 홀기에 전폐례가 있고 망료례를 행할 때도 축문과 폐를 함께 불사르도
록 되어 있지만 이는 후대에 개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병산서원은 진설도에도 폐비가 없을 뿐 
아니라 향사의절에도 전폐례가 없으며 망예를 할 때도 축문만 묻도록 되어 있다. 
   이 서원들과 달리 나머지 서원들에서는 폐비를 대부분 진설하고 있다. 특히 필암서원에서
는 “폐포(幣布)는 29척(정위: 18척, 배위: 11척)”이라고 폐의 종류와 규모까지 명시하고 있
다.64) 돈암서원에서도 “폐는 저포(苧布)를 사용하고, 길이는 조례기척(造禮器尺)으로 1장8척이
다. 저포가 없을 경우 백포(白布)나 백면포(白綿布)로 대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65) 도산서
원의 경우는 진설도에 폐가 명시되어 있어서 원래는 폐를 진설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좌우에 ‘무진(戊辰)’과 ‘국감(國減)’이라고 표기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조처에 따라 더 이상 폐
를 진설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홀기에도 전폐례에 관한 글귀들 위에 종이를 
붙여서 보이지 않게 하였고, 망예를 할 때도 축문만 묻게 하였다.

5. 결론

   중국 당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발전해온 서원은 북송대에 향사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남송대에 이르러서 서원의 향사는 독자적인 위상을 
갖게 된다. 서원의 향사는 국학이나 주현의 학에서 봉행하는 석전을 기준으로 삼아 모방을 하
면서도, 그 대상과 규모 그리고 의식절차 등에서는 융쇄의 차등을 견지한다. 특히 대상을 선
정할 때는 이른바 신유학의 도통의식을 강력하게 반영하는가 하면, 의식절차에서는 훨씬 간소
화한 방식을 채택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서원 향사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은 신재 주세붕이 1543년 창건한 백운동서원이며, 이 서원은 퇴계 
이황의 주선으로 조선시대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된다. 이러한 서원 관련 활동을 하
는 과정에서 퇴계는 신재가 제정한 백운동서원의 향사례에 대폭 수정을 가함으로써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특히 제품의 진설과 의절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표준
을 제시하였고, 제관의 구분과 수행조건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공했다. 이후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는 이러한 퇴계의 작업결과물을 기준으로 삼아 계승과 비판 그리고 조정의 과정을 거치
면서 발전해갔다.
   조선시대에는 수백 개의 서원들이 세워졌고, 그 많은 서원들이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양
산해내자 대대적인 훼철의 과정을 겪기도 했다. 현존하는 서원들 중에 대표적인 서원이 이른
바 9대서원(소수서원·남계서원·옥산서원·도산서원·필암서원·도동서원·돈암서원·무성서원·병산서
원)이다. 이 9대서원의 향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조선시대 서원들이 어떻게 향사례를 전개해갔

62) 竹溪志·｢依圖祭用雜物式｣: “非別祭, 勿用幣.”
63) 嶺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玉山書院誌, 1993, 嶺南大學校出版部, 39쪽.
64) 邊時淵 編, 筆巖書院誌: “幣布二十九尺【正位十八尺, 配位十一尺.】”
65) 遯巖書院, 遯巖書院誌: “幣【用苧布, 長一丈八尺, 用造禮器尺. 無則代以白布, 或白綿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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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縣同】｣ 및 ｢州縣釋奠正配位【從享與國學同】｣ 참조.

생 鷄 豕 鷄 鷄 豕 豕 豕/羔 豕 猪

【도표 9】
서원명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돈암 무성 병산

폐 × 〇 × △ 〇 〇 〇 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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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살펴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특히 이들 서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함
으로써 서원 향사례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축해가려고 했는지 구명하고자 했다.
   조선시대 서원들은 자신의 위상을 향교와 향사의 중간에 설정하려는 의식을 강하게 보여준
다. 특히 서원의 향사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향교의 석전을 참고하면서도 융쇄의 차등을 견
지하려고 긴장했다. 향사기일은 향교의 춘추석전이 중춘과 중추의 상정일에 거행되는 것을 감
안해 서원의 춘추향사는 대체로 중춘과 중추의 중정일에 진행했다. 제품 진설과 관련해서도 
제기의 개수와 그에 연동하는 제수의 품목을 향교보다 간소한 형태로 조정하였고, 특히 생의 
종류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폐를 진설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긴장과 고민의 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서원들은 한국적 서원 향사례를 조성해나갔
다. 구체적인 항목들의 경우 9대서원들 간에도 차이가 있고, 이외의 서원들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서원의 향사례를 국가적 차원에서 규정하여 제공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공동체가 자율
적으로 고민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정립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가 대동
(大同)을 유지하면서도 소이(小異) 또한 존속케 했던 것이 이를 대변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징은 서원의 향사례를 넘어 조선시대의 서원문화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발전해갔을 것이라
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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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의 교류와 유식

- 홍제연(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인-노론계의 首書院 돈암서원

홍제연(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돈암서원의 역사를 그 위상의 변화에 따라 구분한다면, 서원 건립의 시초가 되는 1602년 양
성당에서의 강학과 문인집단의 형성기, 그리고 1634년 ‘사계서원’의 창건부터 1658년 김집의 
종향 후 1659년 ‘돈암서원’으로 사액되기까지의 시기, 이후 당쟁기 서인계의 대표 서원의 위
상을 유지하다 서인의 노소분기 후 노론의 수원(首院)으로 기능하는 시기, 우암 송시열 사후 
송시열을 상징하는 화양서원이 1696년 사액된 후 사실상 노론의 거점이 되면서 노론의 수원
이란 상징성이 약화되기까지의 시기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서원 건립 초기 연
산지역 광산김씨가의 기반 형성, 사액 후 서원 출입 인사들의 변화 및 정계에서 노론과 소론
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주요 인사들의 활동 상황을 교류와 유식(遊息)의 연장선으로 
인식하여 살피고자 한다. 

1. 광산김씨의 연산지역 세거 과정

돈암서원의 시작은 충청도 연산(連山)에서 이루어진 김장생 김집 부자의 강학 활동에서 비롯
되었다. 이 집안이 연산에 터를 잡고 세거하게 된 것은 조선초 태종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산김씨의 연산 입향조는 김약채라 전해진다. 고려때 개경 주변에서 거주하다 김약채가 충청
도관찰출척사를 역임하면서 입향한 이래 조선후기까지 계속해서 직계 장손계열의 후손이 연산 
고정리 일대에 세거하였다. 
광산김씨 족보에는 김약채가 충청도관찰출척사를 역임했다는 기록이 있고 공산지(公山誌) 도
선생안(道先生案)에도 김약채의 이름이 올라있다. 태종실록에는 태종 4년(1404) 3월에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한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김약채의 셋째아들 김한(金閑)의 장자 김유돈(金有
敦)은 1414년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한 김여지(金汝知)의 딸과 혼인하였다고 하므로 이 무렵에 
연산에 거주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김약채 이전에 광산김씨가 충청도와 인연을 맺는 기록이 족보에 남아있다. 즉, 김약채
의 5촌 숙부 김인우(金仁雨)는 공민왕때 홍건적의 난에 공을 세운 인물로, 전의이씨 이도손(李
道孫)의 딸과 혼인하였고, 인우의 둘째아들인 김태길(金泰吉)의 묘가 ‘연산 거정리(居正里)’에 
있다는 기록(훗날 실전하여 장성에 설단하였다고 함.)이 최초로 보이는 연산 관련 기록이다. 
따라서 김약채가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해오기 이전에 이미 연산에 광산김씨의 근거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광산김씨 김치기(金耻其)가 여산송씨 송전의 사위인 민심언(閔審言)의 사위
가 되어 공주(현재의 대전시 유성)에 자리잡게 된 것도 연산 입향의 인연이 되었을 것이다.  
김약채의 첫째아들 김문(金問)이 양천허씨 허응(許應)의 딸과 혼인한 이후 아들 김철산(金鐵
山)을 남기고 일찍 죽자 부인 허씨가 철산을 데리고 연산 시댁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널리 알
려진 이야기다. 김문과 허씨의 관련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실마리가 실록에서 찾아진다. 허응
은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으로 개성윤 허교(許喬)의 아들로 조선이 개국된 뒤 여러 요직을 거
쳐 태종초에는 대사헌이 되어 배불정책을 주장하였고, 부녀의 정절을 중시하여 과부의 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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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연(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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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돈암서원 내 정회당 현판

 

<사진> 연산천변 돈암 바위

돈암서원이 창건되기까지 그 실마리가 되었던 곳은 바로 양성당(養性堂)과 정회당(靜會堂)이
다. 광산김씨는 연산천 하류로 내려가는 임리에 근거지를 마련하였는데, 마을 앞에 연산천 변
에는 ‘돈암’이란 바위가 있었다. 이 근처에는 있던 최청강(崔淸江)의 별업(別業)인 아한정(雅閑
亭)은 김국광 신숙주 등 당대의 명신들이 교유하며 머물던 장소였다. 최청강은 말년에 죄를 
지어 관노가 되었고, 아한정은 김장생의 백조부인 김석(金錫)이 사들였다. 김석에게는 아들이 
없어, 김장생의 숙부인 김은휘(金殷輝)를 양자로 들였고, 어린 김장생은 아한정에서 공부하며 
학문을 익혔다. 이 시기의 제영은 김은휘(1541~1611), 송익필(1534~1599)의 것이 있는데, 이
것은 김은휘가 정지운 문하에서 수업하고 송익필과 교류할 때 지은 것이다. 김은휘는 자신의 
학문적인 성향과 형 계휘의 교우 관계에 힘입어 아한정을 중심으로 연산 지방의 사족들과 교
류하며 지냈고, 아한정이 서재로서 제 기능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의 소유가 되면서 부터로 
보인다. 
김장생이 지은 양성당기(養性堂記)2)를 보면 아한정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이 잘 나타나 있다. 
작은 정자 주위를 둘러싼 숲과 맑게 흐르는 시내, 연못에 가득 핀 붉고 하얀 연꽃, 물가를 따
라 무성하게 자란 버드나무와 각종 과실수, 그리고 멀리 바라보이는 계룡산 산등성이의 우람
한 모습은 이곳에 앉아 수양하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정
유재란이 이어지며 1597년 연산현에 왜군이 침략해 들어오면서 아한정도 불 타 버리고 말았
다. 

2) 사계전서 제5권, 기(記) 

양양성성당당기기((養養性性堂堂記記)),,  김김장장생생

돈암(遯巖) 숲 속에 옛 정자가 있는데, 편액을 아한당(雅閒堂)이라 하였다. 본디 
세조(世祖) 때 문사(文士) 최청강(崔淸江)의 별장이었는데, 후일 우리 백조부(伯祖父) 
서윤(庶尹) 휘(諱) 석(錫)이 이를 소유하였고, 내가 뒤이어서 그곳에 살게 되었다.

뒤에는 작은 산이 둘러 있고 산 아래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있으며, 앞에는 길게 
뻗쳐 있는 숲이 있고 숲 밖에는 맑은 시내가 흐르는데, 하얀 모래가 맑고 아름다우
며 시냇물은 배가 떠다닐 정도로 깊다. 또한 뒤쪽 시내는 암석 사이로 폭포수가 쏟
아져 내려 갓끈을 씻을 만하다. 이 물줄기를 끌어다가 위아래 연못을 만들어 붉은 
연꽃과 하얀 연꽃을 심었다. 또한 복사꽃 핀 시내와 버들가지 늘어진 물가를 따라 

금지하자고 주장한 인물이다. 실록에 의하면, 허응은 태종 12년에 고(故) 전서(典書) 박침의 
아들인 박저생(朴抵生)이 가산(家産)의 분재문제로 모친과 송사를 벌이다 자살한 사건에 연루
되어 연산으로 유배되었는데, 아마도 이 때에 딸과 사돈 집안이 있는 연산으로 유배를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광산김씨가 연산에 본격적으로 세거하게 된 것은 바로 철산의 아들 김국광(金國光, 1415～
1480)대에서 부터였다. 김철산 이전까지는 춘천 양주 등지에 묘역이 있었으나 김철산의 묘소
가 연산에 마련된 후 대를 이어 연산지역 일대에 광김의 묘소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김철
산은 안동김씨 김명리(金明理)의 딸과 혼인하여 국광, 겸광, 정광, 경광 형제를 나았는데, 이중
에 특히 국광은 세조의 총애를 받아 정충출기적개순성명량경제홍화좌리공신(精忠出氣敵愾純誠
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에 책봉되는 등 고위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김국광은 장수황씨 황희
의 아들인 황보신(黃保身)의 딸과 혼인하였다. 황보신은 축재와 뇌물수수로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로, 그 재력은 딸과 사위에게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국광의 유서가 남아있는 
왕대리 부근은 고려시대 광서부곡(廣炤部曲)의 터로서, 집안의 경제적 기반으로 더할나위 없이 
알맞은 입지조건이었을 것이다. 실록에 기록된 김국광의 졸기 중 사신의 논평에는, “오랫동안 
무선(武選)을 관장하니, 문정(門庭)이 저자[市]와 같았고, 집안이 크게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기록도 남아있다.1) 이렇게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두루 갖추면서 연산의 광산김씨
는 주변지역으로 점차 세거지를 확장해가기 시작하였다.   

2. 교류의 현장, 아한정(양성당)과 정회당

이른바 ‘기호사림의 종장’이라 칭해지는 사계 김장생과 신독재 김집 부자는 연산의 광산김씨
이다. 조선 유학사상 두 갈래의 큰 흐름이 있으니 훗날 율곡 이이의 문인들에게서 시작된 ‘기
호학파’와 퇴계 이황의 ‘영남학파’로 대표된다. 이중 기호학파의 종장(宗匠)이 바로 연산 출신
의 김장생과 김집 부자였고 역대 수많은 학자들이 평생을 존경하며 따랐다. 우암 송시열이 손
꼽은 호서 3대 거족 중 하나이기도 하다. 
광산김씨의 유허가 남아있는 지역은 연산면 임리와 고정리, 두마면 두계리 왕대리 등지이다. 
입향 초기에는 고정리와 임리에 거주하고 그 기반을 유지하면서 두계리와 왕대리에도 세거지
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연산의 다른 사족과 달리 세거지의 확산 과정이 매우 빨랐는데 그
것은 자손 대대로 고위 관직자가 배출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율곡 이이의 학맥
과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계 김장생이란 인물이 등장하면서 기호지역 일대의 사족들이 모여
들어 학문의 장을 만들고, 그가 별세한 후에는 그를 기리는 공간이 마련되는 등 연산의 임리 
일대는 조선후기까지 기호유학의 센터로 기능하였다. 그 상징적 장소가 바로 ‘돈암서원(遯巖書
院)’이다 

1) 『성종실록』권123 11년 11월 11일 정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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亭)은 김국광 신숙주 등 당대의 명신들이 교유하며 머물던 장소였다. 최청강은 말년에 죄를 
지어 관노가 되었고, 아한정은 김장생의 백조부인 김석(金錫)이 사들였다. 김석에게는 아들이 
없어, 김장생의 숙부인 김은휘(金殷輝)를 양자로 들였고, 어린 김장생은 아한정에서 공부하며 
학문을 익혔다. 이 시기의 제영은 김은휘(1541~1611), 송익필(1534~1599)의 것이 있는데, 이
것은 김은휘가 정지운 문하에서 수업하고 송익필과 교류할 때 지은 것이다. 김은휘는 자신의 
학문적인 성향과 형 계휘의 교우 관계에 힘입어 아한정을 중심으로 연산 지방의 사족들과 교
류하며 지냈고, 아한정이 서재로서 제 기능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의 소유가 되면서 부터로 
보인다. 
김장생이 지은 양성당기(養性堂記)2)를 보면 아한정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이 잘 나타나 있다. 
작은 정자 주위를 둘러싼 숲과 맑게 흐르는 시내, 연못에 가득 핀 붉고 하얀 연꽃, 물가를 따
라 무성하게 자란 버드나무와 각종 과실수, 그리고 멀리 바라보이는 계룡산 산등성이의 우람
한 모습은 이곳에 앉아 수양하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정
유재란이 이어지며 1597년 연산현에 왜군이 침략해 들어오면서 아한정도 불 타 버리고 말았
다. 

2) 사계전서 제5권, 기(記) 

양양성성당당기기((養養性性堂堂記記)),,  김김장장생생

돈암(遯巖) 숲 속에 옛 정자가 있는데, 편액을 아한당(雅閒堂)이라 하였다. 본디 
세조(世祖) 때 문사(文士) 최청강(崔淸江)의 별장이었는데, 후일 우리 백조부(伯祖父) 
서윤(庶尹) 휘(諱) 석(錫)이 이를 소유하였고, 내가 뒤이어서 그곳에 살게 되었다.

뒤에는 작은 산이 둘러 있고 산 아래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있으며, 앞에는 길게 
뻗쳐 있는 숲이 있고 숲 밖에는 맑은 시내가 흐르는데, 하얀 모래가 맑고 아름다우
며 시냇물은 배가 떠다닐 정도로 깊다. 또한 뒤쪽 시내는 암석 사이로 폭포수가 쏟
아져 내려 갓끈을 씻을 만하다. 이 물줄기를 끌어다가 위아래 연못을 만들어 붉은 
연꽃과 하얀 연꽃을 심었다. 또한 복사꽃 핀 시내와 버들가지 늘어진 물가를 따라 

금지하자고 주장한 인물이다. 실록에 의하면, 허응은 태종 12년에 고(故) 전서(典書) 박침의 
아들인 박저생(朴抵生)이 가산(家産)의 분재문제로 모친과 송사를 벌이다 자살한 사건에 연루
되어 연산으로 유배되었는데, 아마도 이 때에 딸과 사돈 집안이 있는 연산으로 유배를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광산김씨가 연산에 본격적으로 세거하게 된 것은 바로 철산의 아들 김국광(金國光, 1415～
1480)대에서 부터였다. 김철산 이전까지는 춘천 양주 등지에 묘역이 있었으나 김철산의 묘소
가 연산에 마련된 후 대를 이어 연산지역 일대에 광김의 묘소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김철
산은 안동김씨 김명리(金明理)의 딸과 혼인하여 국광, 겸광, 정광, 경광 형제를 나았는데, 이중
에 특히 국광은 세조의 총애를 받아 정충출기적개순성명량경제홍화좌리공신(精忠出氣敵愾純誠
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에 책봉되는 등 고위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김국광은 장수황씨 황희
의 아들인 황보신(黃保身)의 딸과 혼인하였다. 황보신은 축재와 뇌물수수로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로, 그 재력은 딸과 사위에게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국광의 유서가 남아있는 
왕대리 부근은 고려시대 광서부곡(廣炤部曲)의 터로서, 집안의 경제적 기반으로 더할나위 없이 
알맞은 입지조건이었을 것이다. 실록에 기록된 김국광의 졸기 중 사신의 논평에는, “오랫동안 
무선(武選)을 관장하니, 문정(門庭)이 저자[市]와 같았고, 집안이 크게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기록도 남아있다.1) 이렇게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두루 갖추면서 연산의 광산김씨
는 주변지역으로 점차 세거지를 확장해가기 시작하였다.   

2. 교류의 현장, 아한정(양성당)과 정회당

이른바 ‘기호사림의 종장’이라 칭해지는 사계 김장생과 신독재 김집 부자는 연산의 광산김씨
이다. 조선 유학사상 두 갈래의 큰 흐름이 있으니 훗날 율곡 이이의 문인들에게서 시작된 ‘기
호학파’와 퇴계 이황의 ‘영남학파’로 대표된다. 이중 기호학파의 종장(宗匠)이 바로 연산 출신
의 김장생과 김집 부자였고 역대 수많은 학자들이 평생을 존경하며 따랐다. 우암 송시열이 손
꼽은 호서 3대 거족 중 하나이기도 하다. 
광산김씨의 유허가 남아있는 지역은 연산면 임리와 고정리, 두마면 두계리 왕대리 등지이다. 
입향 초기에는 고정리와 임리에 거주하고 그 기반을 유지하면서 두계리와 왕대리에도 세거지
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연산의 다른 사족과 달리 세거지의 확산 과정이 매우 빨랐는데 그
것은 자손 대대로 고위 관직자가 배출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율곡 이이의 학맥
과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계 김장생이란 인물이 등장하면서 기호지역 일대의 사족들이 모여
들어 학문의 장을 만들고, 그가 별세한 후에는 그를 기리는 공간이 마련되는 등 연산의 임리 
일대는 조선후기까지 기호유학의 센터로 기능하였다. 그 상징적 장소가 바로 ‘돈암서원(遯巖書
院)’이다 

1) 『성종실록』권123 11년 11월 11일 정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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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당에는 곳곳에서 모여든 이들이 김장생에게 학문을 배웠고, 김장생이 84세의 나이로 세상
을 떠날때까지 약 30여년간 양성당에서는 끊임없는 강학이 이루어졌다. 1631년 김장생이 타
계하자, 제자들은 곧 사우 건립을 논의하였고, 1633년 사우를 준공한 후 이듬해 김장생의 위
패를 봉안하였다. 사우의 상량문은 김상헌이 짓고, 봉안문은 정홍명이 지었다. 당시의 서원 명
칭은 ‘사계서원’이었다.
한편, 김장생의 아버지인 황강(黃岡) 김계휘(金繼輝, 1526~1582)가 1557년(명종 12)에 연산에 
은거하며 고운사(고운사)를 빌려 ‘정회당’이란 편액을 걸고 이곳에서 연산의 유생들을 가르쳤
다. 훗날 효종임금이 고운사의 절터를 신독재 김집에게 하사하면서 이 자리는 광산김씨가의 
묘역이 조성된 종산이 되었다. 
돈암서원에는 양성당과 정회당의 현판이 그대로 남아 전한다. 

3. 서원 창건과 사액의 주역

조선후기 정조대까지 세워진 충청지역의 서원은 총 105개소 가량이 확인된다. 서원 관련 기록
인 서원지(書院, 1799), 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 서원가고(書院可攷), 연려실기술(燃藜室
記述), 조두록(俎豆錄), 동국문헌록(東國文獻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동국원우록(東國
院宇錄, 湖西), 전고대방(典故大方) 등에 등재된 서원의 숫자이며, 이중 유독 서원지(1799)에
만 다른 기록에 보이지 않는 2개소의 서원이 있는데 이는 기존 서원의 다른 이름으로 추정된
다. 
이 105개소의 서원을 분석해보면 영남계로 볼 수 있는 퇴계 이황 및 그 문인을 제향하는 곳
이 11개소, 그리고 서인의 노소분기 이후 소론계 인물을 제향하는 곳이 11개소이다. 총 22개
소의 서원을 제외하면 충청지역의 서원은 주로 서인-노론계가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돈암서원은 최초 창건시 서인계가 결집하여 움직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32년(인조 10)에 출문유사(出文有司)와 열읍유사(列邑有司)의 주도로 충청도 20개 군현 
사림(士林)들이 창건을 발의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출문유사는 현직 6인, 전직관료 9인, 유학
(幼學) 4인, 생원 4인으로 민후건, 김동준, 이항길, 김정망, 송준길, 송시열, 유지하, 김자건, 
송시열, 김곤보, 이유태 등 문인들로 구성되었다. 재원을 조달하는 열읍유사는 공주목, 청주
목, 홍주목 산하의 20개 지방 유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지역은 김장생의 학문을 계승한 이
들의 영향력이 강했던 지역이었다. 출문유사와 열읍유사는 사우 건립에 필요한 경비를 모으기 
위하여 전국 각 읍의 관리, 향교, 서원, 사림 등에게 통문을 보냈고 이 때 참가한 유생들은 
28개 지역 155명으로 지역별로는 연산ㆍ이산ㆍ회덕ㆍ공주ㆍ은진ㆍ익산ㆍ전주ㆍ여산지역 유생
들이 다수였다. 이들 지역은 김장생이 지방관으로 재직하거나 강학활동, 의병활동을 벌인 곳, 
또는 문인의 거주지였다. 

돈암서원의 창건 후 서원은 이른바 호서사림의 종장을 제향한 곳으로 정치적으로는 서인계
의 거점 서원이 되었지만 사액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연산에 사는 진사 윤
석(尹晳) 등이 1658년(효종 9)에 사액을 청하여 그 이듬해 ‘돈암’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이것
은 김장생을 주향이나 독향으로 모신 다른 서원들 보다도 더 오래 걸린 것이다. 그 이유는 서
원이 창건된 후 30여년간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1634
년(인조 14) 병자호란, 1644년(인조 22) 심기원(沈器遠) 모반사건, 1645년(인조 23) 강빈옥사
(姜嬪獄事), 1646년(인조 24) 유탁(柳濯)ㆍ권대용(權大用) 등의 모반사건 등 나라에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나 정국이 불안정하였던 것이다. 특히 유탁ㆍ권대용의 출신지인 연산ㆍ이산ㆍ

김장생은 1602년(선조 35)에 정인홍(鄭仁弘) 일파의 횡행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벼슬을 그만
두고 연산에 내려왔다. 그리고 자신이 바삐 사느라 마음 공부가 미진했던 것을 아쉬워하며, 
불 타 사라진 아한정 터에 돌아와 다시 집을 지었다. 이곳에서 문인들과 어울리며 강학하고 
시를 읊었으니, 이 양성당이 바로 돈암서원의 시초였다.
김장생은 아한정 시절의 제영을 다시 판각하여 걸어 놓고 당대의 시인들에게 화운(和韻)을 구
하였다. 김장생이 구한 시십(詩什)은 김상용(선조 34, 1601), 정엽(선조 36, 1603), 조익(선조 
37, 1604), 소광진(선조 37, 1604), 송간(松磵 ; 선조 37, 1604)3), 심광세(선조 38, 1605), 홍
천경, 신흠(선조 39,  1606), 황혁, 임숙영(광해군 4, 1622), 권진기(광해군 15, 1623), 김상헌
(인조 6, 1628), 이정구(인조 7, 1629), 장유(인조 7, 1629), 정홍명(인조 7, 1629), 김지남
[1603(선조 36), 1629(인조 7)], 양경우(인조 8, 1630)의 것으로 그와 동문수학한 친구나 그의 
문인들이 지은 것이다. 이들이 시를 지은 연대를 보면, 이들은 양성당 건립 후부터 김장생이 
별세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드나들며 우의를 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서인의 중진들로서, 
양성당이란 공간에서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졌다. 후에 김장생의 막내 아들 김비(金棐 
1613~?)가 이 작품들이 없어질 것을 염려하여 글을 모아 양성당제영(養性堂題詠)이라는 책
을 내었고 송시열(宋時烈 1607~1687)이 발문을 적었다. 
또한 성혼의 문인이란 혐의로 좌천되어 종성에 가 있던 정엽(鄭曄, 1563~1625)에게 자신이 
지은 양성당기를 보내고 기문을 부탁해 1603년 정엽이 지은 양성당기를 받았다. 양성당에는 
이 두 개의 양성당 기문이 함께 걸려있었다. 

3) 송간이란 호를 쓰는 인물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잔디가 덮인 제방은 수백 보나 되며, 배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닥나무, 옻
나무, 뽕나무, 산뽕나무들이 좌우로 둘러싸여 있다.

멀리 보이는 산세(山勢)로는 대둔산(大芚山)이 그 남쪽에 있고 계룡산(鷄龍山)이 
그 북쪽에 높이 솟아 산봉우리들이 우람하게 모두 한 자리에 모여들며, 교외(郊外)
에는 척박한 밭 몇 이랑이 있다. 만일 어린 종을 시켜 그곳에서 힘껏 농사짓게 하면 
미음과 죽을 먹기에는 넉넉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조정의 벼슬에 얽매여 세속 일에 시달리느
라 하루도 고요히 함양(涵養)한 공부가 없어서 후회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면 아득하기만 하여 얼마간의 세월을 가지고는 바로잡을 수도 없다. 만
일 일찍이 벼슬하기 이전에 이곳을 찾아 우러러 산을 즐기고 굽어 물을 보면서 사물
을 관찰하여 이치를 깨닫고서 무젖어 한가로이 보냈다면 반드시 마음을 수양하는 공
부에 도움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뜻이 있으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지 오
래되었는데, 올해에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정자에는 옛적에 판각하여 걸어 놓은 시(詩)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우리 
선조 정승공(政丞公)이 쓴 시이다. 나는 일찍이 그곳에서 시를 읊으면서 다시 여러 
명작(名作)들을 찾아 그 뒤를 이어 시를 쓰려고 하였는데, 임진왜란으로 정자와 함
께 모두 불타 버렸다.  

요즈음 앉으나 서나 슬픈 마음이 들기에 옛터에 작은 집을 지어 다시 여러 사람들
의 시를 새겨 놓고 때때로 보면서 스스로 마음을 달래었다. 또 당호를 양성당(養性
堂)으로 고쳐 당세의 시인들에게 화운(和韻)을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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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당에는 곳곳에서 모여든 이들이 김장생에게 학문을 배웠고, 김장생이 84세의 나이로 세상
을 떠날때까지 약 30여년간 양성당에서는 끊임없는 강학이 이루어졌다. 1631년 김장생이 타
계하자, 제자들은 곧 사우 건립을 논의하였고, 1633년 사우를 준공한 후 이듬해 김장생의 위
패를 봉안하였다. 사우의 상량문은 김상헌이 짓고, 봉안문은 정홍명이 지었다. 당시의 서원 명
칭은 ‘사계서원’이었다.
한편, 김장생의 아버지인 황강(黃岡) 김계휘(金繼輝, 1526~1582)가 1557년(명종 12)에 연산에 
은거하며 고운사(고운사)를 빌려 ‘정회당’이란 편액을 걸고 이곳에서 연산의 유생들을 가르쳤
다. 훗날 효종임금이 고운사의 절터를 신독재 김집에게 하사하면서 이 자리는 광산김씨가의 
묘역이 조성된 종산이 되었다. 
돈암서원에는 양성당과 정회당의 현판이 그대로 남아 전한다. 

3. 서원 창건과 사액의 주역

조선후기 정조대까지 세워진 충청지역의 서원은 총 105개소 가량이 확인된다. 서원 관련 기록
인 서원지(書院, 1799), 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 서원가고(書院可攷), 연려실기술(燃藜室
記述), 조두록(俎豆錄), 동국문헌록(東國文獻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동국원우록(東國
院宇錄, 湖西), 전고대방(典故大方) 등에 등재된 서원의 숫자이며, 이중 유독 서원지(1799)에
만 다른 기록에 보이지 않는 2개소의 서원이 있는데 이는 기존 서원의 다른 이름으로 추정된
다. 
이 105개소의 서원을 분석해보면 영남계로 볼 수 있는 퇴계 이황 및 그 문인을 제향하는 곳
이 11개소, 그리고 서인의 노소분기 이후 소론계 인물을 제향하는 곳이 11개소이다. 총 22개
소의 서원을 제외하면 충청지역의 서원은 주로 서인-노론계가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돈암서원은 최초 창건시 서인계가 결집하여 움직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32년(인조 10)에 출문유사(出文有司)와 열읍유사(列邑有司)의 주도로 충청도 20개 군현 
사림(士林)들이 창건을 발의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출문유사는 현직 6인, 전직관료 9인, 유학
(幼學) 4인, 생원 4인으로 민후건, 김동준, 이항길, 김정망, 송준길, 송시열, 유지하, 김자건, 
송시열, 김곤보, 이유태 등 문인들로 구성되었다. 재원을 조달하는 열읍유사는 공주목, 청주
목, 홍주목 산하의 20개 지방 유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지역은 김장생의 학문을 계승한 이
들의 영향력이 강했던 지역이었다. 출문유사와 열읍유사는 사우 건립에 필요한 경비를 모으기 
위하여 전국 각 읍의 관리, 향교, 서원, 사림 등에게 통문을 보냈고 이 때 참가한 유생들은 
28개 지역 155명으로 지역별로는 연산ㆍ이산ㆍ회덕ㆍ공주ㆍ은진ㆍ익산ㆍ전주ㆍ여산지역 유생
들이 다수였다. 이들 지역은 김장생이 지방관으로 재직하거나 강학활동, 의병활동을 벌인 곳, 
또는 문인의 거주지였다. 

돈암서원의 창건 후 서원은 이른바 호서사림의 종장을 제향한 곳으로 정치적으로는 서인계
의 거점 서원이 되었지만 사액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연산에 사는 진사 윤
석(尹晳) 등이 1658년(효종 9)에 사액을 청하여 그 이듬해 ‘돈암’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이것
은 김장생을 주향이나 독향으로 모신 다른 서원들 보다도 더 오래 걸린 것이다. 그 이유는 서
원이 창건된 후 30여년간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1634
년(인조 14) 병자호란, 1644년(인조 22) 심기원(沈器遠) 모반사건, 1645년(인조 23) 강빈옥사
(姜嬪獄事), 1646년(인조 24) 유탁(柳濯)ㆍ권대용(權大用) 등의 모반사건 등 나라에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나 정국이 불안정하였던 것이다. 특히 유탁ㆍ권대용의 출신지인 연산ㆍ이산ㆍ

김장생은 1602년(선조 35)에 정인홍(鄭仁弘) 일파의 횡행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벼슬을 그만
두고 연산에 내려왔다. 그리고 자신이 바삐 사느라 마음 공부가 미진했던 것을 아쉬워하며, 
불 타 사라진 아한정 터에 돌아와 다시 집을 지었다. 이곳에서 문인들과 어울리며 강학하고 
시를 읊었으니, 이 양성당이 바로 돈암서원의 시초였다.
김장생은 아한정 시절의 제영을 다시 판각하여 걸어 놓고 당대의 시인들에게 화운(和韻)을 구
하였다. 김장생이 구한 시십(詩什)은 김상용(선조 34, 1601), 정엽(선조 36, 1603), 조익(선조 
37, 1604), 소광진(선조 37, 1604), 송간(松磵 ; 선조 37, 1604)3), 심광세(선조 38, 1605), 홍
천경, 신흠(선조 39,  1606), 황혁, 임숙영(광해군 4, 1622), 권진기(광해군 15, 1623), 김상헌
(인조 6, 1628), 이정구(인조 7, 1629), 장유(인조 7, 1629), 정홍명(인조 7, 1629), 김지남
[1603(선조 36), 1629(인조 7)], 양경우(인조 8, 1630)의 것으로 그와 동문수학한 친구나 그의 
문인들이 지은 것이다. 이들이 시를 지은 연대를 보면, 이들은 양성당 건립 후부터 김장생이 
별세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드나들며 우의를 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서인의 중진들로서, 
양성당이란 공간에서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졌다. 후에 김장생의 막내 아들 김비(金棐 
1613~?)가 이 작품들이 없어질 것을 염려하여 글을 모아 양성당제영(養性堂題詠)이라는 책
을 내었고 송시열(宋時烈 1607~1687)이 발문을 적었다. 
또한 성혼의 문인이란 혐의로 좌천되어 종성에 가 있던 정엽(鄭曄, 1563~1625)에게 자신이 
지은 양성당기를 보내고 기문을 부탁해 1603년 정엽이 지은 양성당기를 받았다. 양성당에는 
이 두 개의 양성당 기문이 함께 걸려있었다. 

3) 송간이란 호를 쓰는 인물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잔디가 덮인 제방은 수백 보나 되며, 배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닥나무, 옻
나무, 뽕나무, 산뽕나무들이 좌우로 둘러싸여 있다.

멀리 보이는 산세(山勢)로는 대둔산(大芚山)이 그 남쪽에 있고 계룡산(鷄龍山)이 
그 북쪽에 높이 솟아 산봉우리들이 우람하게 모두 한 자리에 모여들며, 교외(郊外)
에는 척박한 밭 몇 이랑이 있다. 만일 어린 종을 시켜 그곳에서 힘껏 농사짓게 하면 
미음과 죽을 먹기에는 넉넉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조정의 벼슬에 얽매여 세속 일에 시달리느
라 하루도 고요히 함양(涵養)한 공부가 없어서 후회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면 아득하기만 하여 얼마간의 세월을 가지고는 바로잡을 수도 없다. 만
일 일찍이 벼슬하기 이전에 이곳을 찾아 우러러 산을 즐기고 굽어 물을 보면서 사물
을 관찰하여 이치를 깨닫고서 무젖어 한가로이 보냈다면 반드시 마음을 수양하는 공
부에 도움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뜻이 있으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지 오
래되었는데, 올해에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정자에는 옛적에 판각하여 걸어 놓은 시(詩)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우리 
선조 정승공(政丞公)이 쓴 시이다. 나는 일찍이 그곳에서 시를 읊으면서 다시 여러 
명작(名作)들을 찾아 그 뒤를 이어 시를 쓰려고 하였는데, 임진왜란으로 정자와 함
께 모두 불타 버렸다.  

요즈음 앉으나 서나 슬픈 마음이 들기에 옛터에 작은 집을 지어 다시 여러 사람들
의 시를 새겨 놓고 때때로 보면서 스스로 마음을 달래었다. 또 당호를 양성당(養性
堂)으로 고쳐 당세의 시인들에게 화운(和韻)을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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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돈암서원의 이건

돈암서원이 자리한 임리에는 연산천이 흐르는데 연산천으로 합수되는 물줄기들이 큰 홍수 이
후에는 물길이 변하곤 하여 서원의 침수 문제가 있었다. 송병선(宋秉璿)이 지은 돈암서원 이건
비(遯巖書院移建碑)에 의하면 

“그러나 연대가 오래 지남에 따라 산천이 바뀌어졌는바, 시냇물의 흐름이 바뀌고 담장이 무너
지는 것은 형세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사림(士林)들이 이것을 두려워하여 금상(今上) 경진년
(1880, 고종17)에 다시금 거기에서 남쪽으로 1리 떨어져 있는 호계(虎溪)의 언덕에 터를 잡아 
새로 지었는데, 이곳 역시 선생이 예전에 오가던 곳이다. 이에 오직 응도당(凝道堂)만 홀로 옛
터에 서 있게 되어 우뚝한 그 모습이 마치 노(魯)나라의 영광전(靈光殿)과 같은데, 특별히 양
성당(養性堂)이라고 쓴 옛 편액이 걸려 있으며, 비석 역시 그 앞에 우뚝이 서 있다.”

라고 하여, 서원 담장까지 홍수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결국 1880년 호계 언덕
으로 이건되었는데 당시에는 사우, 외사, 내사만 옮기고 응도당과 비석은 그대로 둔 채 응도
당에 양성당의 편액을 걸어두었다. 1880년 이건시 옛 규모를 그대로 따랐지만, 거경재와 정의
재는 새로 세우지 못하고 편액만 강당(講堂)의 좌우 협실(夾室)에 걸었으며, 산앙루(山仰樓) 역
시 짓지 못하고서 그 편액만 내사(內舍)의 대청 문 위에 걸었다. 
이 시기 이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 시기의 양안과 서원 도지
기 등을 살펴보면 서원 유사의 주도로 서원 소유 토지를 매매하거나 상환하여 막대한 비용을 
마련해 이건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응도당은 1971년에 현 위치로 이건되었고, 1997년에 양성당 앞으로 동재와 서재를 세우고 각
각 정의재와 거경재 현판을 걸었으며, 2000년대에 산앙루가 건립되었다. 산앙루는 돈암서원의 
유식(遊息)의 공간을 상징한다. ‘산앙루’란 이름은 《시경》 〈거할(車舝)〉에, “높은 산처럼 우러
르고 큰길처럼 따라간다.[高山仰止 景行行止]”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송준길은 ‘고산을 우
러러본다[高山仰止]’라는 넉자를 남겨서 송시열을 종신토록 존경한 뜻을 보이기도 하였다. 

은진 지역은 혁파되어 은산(恩山)으로 통합되었다가 1656년(효종 7)에야 원래의 세 현(縣)으로 
복구되었다. 이 시기에 인근 이산 지역 또한 윤선거를 제향하는 서원(노강서원) 건립이 지연되
는 상황이었다. 

돈암서원 원생들은 정국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액(賜額)을 청하지 못하다가 연산이 현(縣)으
로 복구되자 바로 사액을 요청하게 되었다. 마침 이 시기는 송시열, 송준길 등이 중앙정계를 
주도하고 임금과 사림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기에 선액요청이 곧 받아들여졌다. 1660년(현종 
1)에는 익산 유학 이광저(李光著)가 상소를 올려 재사액을 청하였는데, 조정은 “이미 선조(先
祖 ; 효종)에 선액(宣額)하였으므로 첩시(疊施)할 수 없으나, 많은 선비들이 청하기 때문에 특
별히 첩시하여 준다”하면서 사액을 허락하였다. 김장생 문인들이 중앙정계에 대거 진출해 정
계를 주도하던 시기였으므로 두 차례의 선액이라는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 

4. 서인의 노소분기와 서원 출입 인사의 변화

돈암서원은 1634년(인조 12)에 김장생을 제향하며 창건하였고, 1659년(효종 10)에는 신독재 
김집을 봉안하였다. 김집은 김장생의 차남으로, 부친의 학문을 이어받아 김장생의 문인들이 
그대로 김집을 섬겼다고 한다. 김집이 별세하자 곧 사당에 배향하였다. 김집의 봉안문은 제자 
시남 유계가 지었고, 봉안시 참여 유생은 50개 지역 282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적 규모는 
이 시기 돈암서원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그리고 김장생 문인들의 재지적 기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후 김장생의 고제자(高弟子)이며 기호학파의 적전인 송준길, 송시열을 추향하였다. 송준길은 
1688년(숙종 14)에 유학 홍우안(洪友顔)이 ‘근래 서원을 남설하는 폐단이 많지만 지금 송준길
을 돈암서원에 배향하는 것은 구사(舊祠)에 추입(追入)하는 것으로 첩설(疊設)과 다름’을 강조
하면서 배향을 요청하여 추향되었다. 송준길 봉안시 18개 군현에서 177명이 참가하였다. 177
명 가운데 연산 거주 유생 102명, 니산 거주 유생 22명, 은진 거주 유생 18명이 참가하였다. 
우암 송시열의 추향은 송시열이 사사(賜死) 5년 후 1694년(숙종 20) 연산 유생 윤재(尹載)가 
배향을 요구하는 소(疏)를 올려 그 이듬해 이루어졌다. 송시열 봉안시 21개 군현 160명이 참
가하였고, 연산 거주 유생 37명, 은진 거주 유생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송준길과 송시열의 배향을 청하는 상소에서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은 옛 사우에 추배하는 것이
지 첩설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당시 서원 건립이 증가하면서 남설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봉안시에 참가한 유생들 중 연산 거주자가 편중되고 송시열 봉안시
에는 니산(尼山) 지역 유생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었던 것은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
되는 상황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김집의 제자 중 한사람인 윤선거의 추배도 시도되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서원의 원생들은 
태학(太學)에 통문하여 윤선거 추배를 건의하였는데 김장생의 현손 김진규(金鎭圭, 
1658~1716) 등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던 것이다. 윤선거는 당시 니산의 노강서원에 이미 제향
되고 있었으므로 연산의 광산김씨가에서는 가까운 니산의 파평윤씨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선거의 아들 명재 윤증은 돈암서원에 소원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소론
의 상징 서원인 니산 노강서원에서도 이 시기 비슷한 현상이 보이는데, 노강서원 창건시에 참
여했던 지역의 범위가 점차 좁아지며, 연산지역 사족은 보이지 않고 주로 니산 사람들의 참여
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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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돈암서원의 이건

돈암서원이 자리한 임리에는 연산천이 흐르는데 연산천으로 합수되는 물줄기들이 큰 홍수 이
후에는 물길이 변하곤 하여 서원의 침수 문제가 있었다. 송병선(宋秉璿)이 지은 돈암서원 이건
비(遯巖書院移建碑)에 의하면 

“그러나 연대가 오래 지남에 따라 산천이 바뀌어졌는바, 시냇물의 흐름이 바뀌고 담장이 무너
지는 것은 형세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사림(士林)들이 이것을 두려워하여 금상(今上) 경진년
(1880, 고종17)에 다시금 거기에서 남쪽으로 1리 떨어져 있는 호계(虎溪)의 언덕에 터를 잡아 
새로 지었는데, 이곳 역시 선생이 예전에 오가던 곳이다. 이에 오직 응도당(凝道堂)만 홀로 옛
터에 서 있게 되어 우뚝한 그 모습이 마치 노(魯)나라의 영광전(靈光殿)과 같은데, 특별히 양
성당(養性堂)이라고 쓴 옛 편액이 걸려 있으며, 비석 역시 그 앞에 우뚝이 서 있다.”

라고 하여, 서원 담장까지 홍수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결국 1880년 호계 언덕
으로 이건되었는데 당시에는 사우, 외사, 내사만 옮기고 응도당과 비석은 그대로 둔 채 응도
당에 양성당의 편액을 걸어두었다. 1880년 이건시 옛 규모를 그대로 따랐지만, 거경재와 정의
재는 새로 세우지 못하고 편액만 강당(講堂)의 좌우 협실(夾室)에 걸었으며, 산앙루(山仰樓) 역
시 짓지 못하고서 그 편액만 내사(內舍)의 대청 문 위에 걸었다. 
이 시기 이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 시기의 양안과 서원 도지
기 등을 살펴보면 서원 유사의 주도로 서원 소유 토지를 매매하거나 상환하여 막대한 비용을 
마련해 이건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응도당은 1971년에 현 위치로 이건되었고, 1997년에 양성당 앞으로 동재와 서재를 세우고 각
각 정의재와 거경재 현판을 걸었으며, 2000년대에 산앙루가 건립되었다. 산앙루는 돈암서원의 
유식(遊息)의 공간을 상징한다. ‘산앙루’란 이름은 《시경》 〈거할(車舝)〉에, “높은 산처럼 우러
르고 큰길처럼 따라간다.[高山仰止 景行行止]”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송준길은 ‘고산을 우
러러본다[高山仰止]’라는 넉자를 남겨서 송시열을 종신토록 존경한 뜻을 보이기도 하였다. 

은진 지역은 혁파되어 은산(恩山)으로 통합되었다가 1656년(효종 7)에야 원래의 세 현(縣)으로 
복구되었다. 이 시기에 인근 이산 지역 또한 윤선거를 제향하는 서원(노강서원) 건립이 지연되
는 상황이었다. 

돈암서원 원생들은 정국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액(賜額)을 청하지 못하다가 연산이 현(縣)으
로 복구되자 바로 사액을 요청하게 되었다. 마침 이 시기는 송시열, 송준길 등이 중앙정계를 
주도하고 임금과 사림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기에 선액요청이 곧 받아들여졌다. 1660년(현종 
1)에는 익산 유학 이광저(李光著)가 상소를 올려 재사액을 청하였는데, 조정은 “이미 선조(先
祖 ; 효종)에 선액(宣額)하였으므로 첩시(疊施)할 수 없으나, 많은 선비들이 청하기 때문에 특
별히 첩시하여 준다”하면서 사액을 허락하였다. 김장생 문인들이 중앙정계에 대거 진출해 정
계를 주도하던 시기였으므로 두 차례의 선액이라는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 

4. 서인의 노소분기와 서원 출입 인사의 변화

돈암서원은 1634년(인조 12)에 김장생을 제향하며 창건하였고, 1659년(효종 10)에는 신독재 
김집을 봉안하였다. 김집은 김장생의 차남으로, 부친의 학문을 이어받아 김장생의 문인들이 
그대로 김집을 섬겼다고 한다. 김집이 별세하자 곧 사당에 배향하였다. 김집의 봉안문은 제자 
시남 유계가 지었고, 봉안시 참여 유생은 50개 지역 282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적 규모는 
이 시기 돈암서원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그리고 김장생 문인들의 재지적 기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후 김장생의 고제자(高弟子)이며 기호학파의 적전인 송준길, 송시열을 추향하였다. 송준길은 
1688년(숙종 14)에 유학 홍우안(洪友顔)이 ‘근래 서원을 남설하는 폐단이 많지만 지금 송준길
을 돈암서원에 배향하는 것은 구사(舊祠)에 추입(追入)하는 것으로 첩설(疊設)과 다름’을 강조
하면서 배향을 요청하여 추향되었다. 송준길 봉안시 18개 군현에서 177명이 참가하였다. 177
명 가운데 연산 거주 유생 102명, 니산 거주 유생 22명, 은진 거주 유생 18명이 참가하였다. 
우암 송시열의 추향은 송시열이 사사(賜死) 5년 후 1694년(숙종 20) 연산 유생 윤재(尹載)가 
배향을 요구하는 소(疏)를 올려 그 이듬해 이루어졌다. 송시열 봉안시 21개 군현 160명이 참
가하였고, 연산 거주 유생 37명, 은진 거주 유생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송준길과 송시열의 배향을 청하는 상소에서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은 옛 사우에 추배하는 것이
지 첩설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당시 서원 건립이 증가하면서 남설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봉안시에 참가한 유생들 중 연산 거주자가 편중되고 송시열 봉안시
에는 니산(尼山) 지역 유생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었던 것은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
되는 상황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김집의 제자 중 한사람인 윤선거의 추배도 시도되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서원의 원생들은 
태학(太學)에 통문하여 윤선거 추배를 건의하였는데 김장생의 현손 김진규(金鎭圭, 
1658~1716) 등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던 것이다. 윤선거는 당시 니산의 노강서원에 이미 제향
되고 있었으므로 연산의 광산김씨가에서는 가까운 니산의 파평윤씨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선거의 아들 명재 윤증은 돈암서원에 소원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소론
의 상징 서원인 니산 노강서원에서도 이 시기 비슷한 현상이 보이는데, 노강서원 창건시에 참
여했던 지역의 범위가 점차 좁아지며, 연산지역 사족은 보이지 않고 주로 니산 사람들의 참여
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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